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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Jae Seuk 
2018   “A Study on Worship Leader Discipl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Onnuri 
Community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91  p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ways to disciple worship leaders in Onnuri 
Community Church.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worship structure and 
the practice of Onnuri Community Church? 2. What are the current status and the given tasks of 
Onnuri Community Church worship leaders? 3. What is the renewal direction of the Onnuri 
Community Church Worship Manual for discipling worship leaders? 4. What are the contents and 
the practices of the specific program for the Onnuri Community Church worship leaders? 
This research comprises six chapters. In chapter 1, the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he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are provided. Chapter 2 describes the vision and 
the practices of Onnuri Community Church worship. Chapter 3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the tasks of the worship leaders in Onnuri Community Church. In chapter 4, the direction of the 
manual renewal for worship leader discipling is presented. In chapter 5, a curriculum for Onnuri 
Community Church worship leader discipling is suggested. In conclusion, summary and 
suggestions are written in Chapter 6.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for the worship that God is looking for, worship 
leaders must constantly be trained and grow through a biblical and culturally appropriate 
curriculum for worship leader discipling. 
Mentor: Jonghun Joo Ph.D                                                                           215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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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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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배 사역자 양육에 대한 연구 -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91 pp. 
본 연구의 목적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에 답하였다. 1. 온누리교회의 
예배 구조와 실천은 무엇인가? 2.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현황은 어떠하며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3.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온누리교회 예배 매뉴얼의 갱신 
방향은 무엇인가? 4.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천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질문과 방법 등을 기술했고, 제2장은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실천에 대해, 제3장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매뉴얼 갱신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요약과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사역자가 성경적이며 
문화에 적합한 예배 사역자 양육체계를 통해 끊임없이 훈련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Mentor: Jonghun Joo Ph.D                                                                         134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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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연구의 배경 
본 연구자가 남가주에서 사역하던 시절 남가주의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성가대와 
챔버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주일마다 큰 소란을 겪어야 했다.1 챔버팀은 성가대가 음악을 
잘 모른다며 무시하였고 성가대는 자신들이 음악적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훨씬 더 
낫다며 언성을 높였다. 급기야 챔버팀이 무단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고 두 팀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인 교회 한 곳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2  이 교회에서는 찬양팀 
멤버들과 방송실 멤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밴드팀과 보컬팀 사역자들은 방송실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반면, 방송실 
사역자들은 겉멋에 치중하는 찬양팀이 요구하는 것만 많다며 무시해 버린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예배사역자들이 찬양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한 채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상은 오늘날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온누리교회 3 에서 예배 사역 담당 목사로 
사역하였다. 온누리교회 예배 찬양 매뉴얼4을 만들었고 하용조 목사가 소천하기 직전까지 
                                                     
1 필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주 온누리교회(얼바인, 산타모니카)에서 사역하였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미주에서 사역하던 시절 해당 교회의 한 사역자에게 직접 들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다. 
2 이 교회에서 3년간 예배 사역 책임을 맡았던 목회자와의 인터뷰에서 인용하였다. 2016년 
11월 17일. 
3 1985년 10월 6일 하용조 목사가 12가정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하용조 목사의 소천 이후 
이재훈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현재 서빙고, 양재를 비롯하여 국내 10개, 해외 30개의 
 2 
예배 사역 본부장으로서 온누리교회의 예배를 총괄하였다. 2011년 봄부터 2015년 
여름까지는 미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였으며 2015년 가을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시 온누리교회의 예배를 총괄하는 예배 사역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섬기면서 본 연구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의 본질에 어긋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점이었다. 관계로 인한 갈등, 주도권 다툼, 찬양이 아닌 음악을 
추구하려 함,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 함 등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많은 문제가 예배 사역자들 안에 있음을 볼 때마다 필자의 마음은 크게 낙심하였다. 
이 사역자들을 온누리교회의 예배 비전 5 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사역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사역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현재 예배와 찬양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실제 모습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본 연구자는 
예배 사역자들을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 끊임없기 배우고 적용하는 양육의 과정을 
갖지 않는다면 예배 사역자들은 결국 시립 합창단이나 일반 가수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본 연구자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양육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 연구가 비슷한 문제로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과 예배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캠퍼스 교회가 있으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은 8만여명이다. 국내 캠퍼스의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은 
2016년 12월 현재 서빙고 23,212명, 양재 18,509명 등 총 56,949명이다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 
내부 통계 자료). 필자는 본 논문에서 40개 온누리교회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의 성인 예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4 제4장에 이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온다. 
5  온누리교회의 예배 비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본 
논문의 제2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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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배 사역자 양육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 근거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문화적 상황에 통합시키는 원리를 고찰함으로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양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표 
1. 온누리교회의 예배 구조와 실천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며 분석한다. 
2.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역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3.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온누리교회 예배 매뉴얼 갱신의 방향을 
제시한다. 
4.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필자에게 예배 찬양 사역자 양육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는 현재 3,800명이 넘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6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의 성장과 구체적인 사역의 실천을 돕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원리들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온누리교회에게 중요하다. 하용조 목사는 줄곧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하였다(하용조 2007:214). 심장에서 생산된 좋은 피가 온 몸으로 잘 흘러갈 때 
사람의 몸이 건강해 지는 것처럼 교회는 심장의 역할을 하는 예배에서부터 생명이 온 
교회로 흘러갈 때 건강해 질 수 있다. 이처럼 예배의 건강은 교회의 건강으로 직결되기에 
실제 온누리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이 연구는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경적 예배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6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880명이다. 제3장에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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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중요하다. 
지구촌교회의 원로목사인 이동원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가장 고마운 것 
중의 하나로 경배와 찬양을 널리 보급한 것을 꼽았다.7 지난 32년간 온누리교회는 수많은 
찬양들을 제작, 번역, 보급해왔으며 한국교회 찬양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현재에는 
교회 내 여러 예배가 CGNTV를 통해 170여개의 국가에 방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성도들은 
물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연구핵심과제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성경적, 역사적 원리와 그것의 문화적 적용과 
연결을 위한 시도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천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질문 
1. 온누리교회의 예배 구조와 실천은 무엇인가? 
2.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현황은 어떠하며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3.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온누리교회 예배 매뉴얼의 갱신 방향은 
무엇인가? 
4.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천은 
무엇인가? 
                                                     
7 2015년 2월 10일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렸던 온누리 목회 사관학교에서 이동원 목사가 
했던 강의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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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은 문헌 연구와 현장 분석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자료 이해와 
분석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해 온누리교회의 예배 찬양 매뉴얼과 예배 관련 자료들, 
예배와 찬양에 대한 하용조 목사와 이재훈 목사의 저술들, 온누리 신문과 온누리교회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재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것이며 
온누리교회의 예배 갱신을 위한 실천을 연구하려 한다. 지난 20년간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담당 교역자로서 사역했던 필자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역시 본 연구를 
위한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또한, 예배학 서적들과 논문들, 예배 사역자들의 저술들, 
성서와 성서 주해서들, 인터넷 자료 등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그룹 인터뷰와 토의를 
병행하려 한다. 
연구의 개관 
1. 서론 
2.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실천 
3.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현황과 과제 
4.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매뉴얼 갱신의 방향 
5.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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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실천
제2장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실천에 관해 서술하려 한다. 먼저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비전과 핵심가치는 예배 구조와 실천의 토대이기에 이 부분의 
서술은 온누리교회의 예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후 서빙고와 양재의 
예배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 
초창기부터 온누리교회는 확실한 비전의 토대 위에서 예배를 구성하고 실천해왔다. 
이 비전은 전통과 현대 문화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곧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이다(온누리교회 
2010:14).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와 “바로 그 예배”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요한복음 4장 23장에 나오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서 “찾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제테오(ζ η τ έ ω )”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집요하게 찾다”이며 
“성심껏 찾다, 찾아내기 위해 수색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제자원 109권 2006:333).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수색하시듯이 
간절히 찾고 계신다. 온누리교회 예배 비전 선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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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바로 그 예배”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의 예배”를 의미한다. 
“바로 그 교회”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누리교회의 시작에 대해 알아야 
한다.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당시 하용조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교파나 제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즉 사도행전에서 보여 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하용조 2007:10). 이 비전에 대해 하용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셨던 진짜 그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 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으로 그동안 
이끌어 온 것이 온누리교회이다.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셨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이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고, 온누리교회의 비전이다. (2007:20-21)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교회이다(2007:14). 온누리교회 예배 비전 선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예배”란 “바로 그 교회”에서 나온 단어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기름부으시는 예배를 의미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온누리교회의 예배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이다. 이 예배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비전은 온누리교회 예배의 핵심가치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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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예배의 핵심가치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중심, 맞춤,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그것이다(온누리교회 2010:14-18). 
핵심가치 1: 하나님 중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운 첫 번째 
핵심가치는 하나님 중심이다(2010:14).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예배 
비전에는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추구하며 
예배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온누리교회의 예배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표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2010:14).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Sproul 2015:8). 
온누리교회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누리교회 예배 찬양 매뉴얼에는 다음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인위적인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며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0:14-
15) 
온누리교회의 예배에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첫째, 온누리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배에서 강해설교를 한다. 
세상의 이슈,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서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 때문이다. 하용조 
목사는 강해 설교는 말씀이 설교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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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는 제목이나 상황이 중심이 되기 쉽다며 강해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하용조 
2007:16). 
둘째, 온누리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한다. 성만찬(눅 22:19)과 세례(마 28:19)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명령하신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달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15세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이자 정점이었다(주종훈 2015:149). 
세례 역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문 과정이었다(2015:150).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예배의 전통이 현대 교회에 와서 많은 부분 사라져 버렸지만,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찬과 세례의 전통이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셋째,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설교자의 좌석을 강단 아래로 내려 놓았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설교자를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그 어떤 사람의 좌석도 강단 위에 
놓지 않고 성도들과 같이 강단 아래 회중석에 놓는다. 예배에서 주목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예배자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이다(하용조 2007:172). 
넷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 중보기도팀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예배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은 주로 10~20명 내외의 임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예배의 순서와 동일하게 기도로 섬긴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중 
예배에도 중보기도팀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 모임을 위한 중보기도 매뉴얼 1도 
구비되어 있다. 하용조 목사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다. 
성가대가 80명이라면, 적어도 80명은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 주부터 당장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자를 
                                                     
1  이 책자의 정확한 명칭은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이다. 수차례에 걸쳐 책자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 작업은 2017년 4월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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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했다…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리셨는지, 
놀랍게도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의 예배는 
스타일의 변화뿐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었다. 
(하용조 2007:177) 
다섯째, 온누리교회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온누리교회 2010:15). 그저 시간의 진행에 따라 예배 순서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 하나 하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목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용조 목사는 어느날 필자를 불러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너는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니?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는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2 
이외에도 예배의 순서 및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꿈(하용조 
2007:169),3 찬양팀이 예배 시작 전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 형식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위해 목사 가운과 
성가대 가운을 벗음, 헌금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헌금 바구니 대신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배치하여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강조함,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경배와 
고백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주로 선곡함(온누리교회 2010:15) 등 온누리교회 예배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담겨 있다. 
                                                     
2 2008년경 필자가 예배본부장으로 사역하던 시절에 하용조 목사가 필자를 담임목사실로 
직접 불러서 가르친 내용이다. 
3  이에 대해 하용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본질과 맞지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러한 가치에 근거하여 온누리교회는 2016년 하반기에 예배 시작 멘트를 
바꾸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예배시작시 예배 인도자의 멘트는 주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였는데 이 멘트가 예배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와 같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멘트로 바꾸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Cherry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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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2: 맞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운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맞춤이다(온누리교회 2010:16). 이 가치의 의도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연령, 특성, 필요 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꼭 맞는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풍성하게 하자는 것이다. 맞춤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신 성육신 사건이다(여성민 2009:31)4 .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만나지 않으셨다. 각 사람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추어 
주셨으며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만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 
니고데모, 삭개오에게 각각 다른 대화의 방법과 접촉점으로 다가가셨다. 맞춤의 가치에 
근거하여 온누리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예배를 드리고 있다5. 
첫째,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린다. 스타일에 따른 
맞춤 예배라 할 수 있는데 주일 예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주일 1부 예배는 
클래식 스타일의 예배이다. 클래식 예배에서는 전자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클래식 악기만을 사용한다. 이 예배의 참여 대상은 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40대 이상의 
장년 성도이다. 반면, 주일 4부 예배는 모던 스타일의 예배이다. 이 예배에서는 클래식 
악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전자 악기만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린다. 현대 음악에 익숙한 
젊은층 성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클래식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이 혼합된(blended) 예배이다. 클래식 챔버의 음악과 모던 밴드의 음악이 공존하며 
전 연령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지향한다. 
둘째, 특정 대상을 위한 맞춤 예배가 있다. 새신자를 위한 예배, 주일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를 위한 예배, 장애인을 위한 예배, 여성을 위한 예배가 그것이다. 
새신자들과 초신자들이 참여 대상인 열린 새신자 예배의 시작은 1996년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미국 윌로우크릭교회를 방문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온누리교회 2015:164). 
                                                     
4 여성민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부목사이자 전도본부장으로서 초창기 때부터 온누리교회의 
맞춤전도사역의 실무를 맡아왔다. 
5 <표1> 맞춤의 가치에 따른 온누리 예배 분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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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전도집회 형태로 시작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6로 
진행되었다(2015:165). 주일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는 “9시에 
뜨는 별”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우며 주일에도 직장에 출근해야만 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주일 저녁 9시에 서빙고와 양재에서 드려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예배도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랑부 예배, 지적 장애 청년들을 위한 예수 
사랑부 예배, 성인 지체 장애인을 위한 누리사랑부 예배, 정신질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한 
한마음 정신 회복예배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요 여성 예배가 있다. 
이 예배는 여성 중에서도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편히 모일 수 있는 
수요 오전 시간에 드려지고 있다. 
셋째,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맞춤 예배가 있다. 월요 큐티 예배, 월요 치유 집회, 
화요 성령 집회, 수요 목양 예배, 목요 찬양 예배, 금요 회복 예배, 금요 철야 예배가 
그것이다. 이 예배들은 모두 주중 저녁에 드려지고 있으며 각 예배의 명칭에 그 예배가 
추구하는 주제가 나와 있다. 월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큐티 예배는 한 주간의 큐티를 
프리뷰7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며, 치유 집회는 질병의 치유와 개별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예배이다8. 화요 성령 집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부으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이며, 수요 목양 예배는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예배로서 예배 후에는 각 
공동체 리더십별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한다. 목요 찬양 예배는 찬양의 비중이 큰 
예배로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9. 금요 회복 예배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예배로써 예배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된다10. 금요 철야 
예배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중심의 예배이다. 
                                                     
6 1996년 성탄절에 사흘동안 챔버 연주, 영상메시지, 1인극, 드라마 등의 순서가 도입되어 
구도자 예배의 형태로 드려졌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첫 열린 새신자 예배라 할 수 있다 (2015). 
이후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에는 “열린 새신자 예배”로 불리고 있다. 
줄여서 “열린 예배”라고도 불린다. 초기에는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나 점차 주일 예배의 하나로 
편성되어 현재는 주일 저녁 7시에 서빙고와 양재에서 드려지고 있다. 
7 온누리교회 양육의 기초인 큐티책 “생명의 삶”을 사용한다. 
8 월요일 저녁에 양재에서는 큐티 예배가, 서빙고에서는 치유 집회가 진행된다. 
9 매주 목요일 저녁에 양재에서는 워십하우스라는 이름의 모던 워십 스타일의 찬양 예배가, 
서빙고에서는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10 서빙고에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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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어별 예배가 있다.11 언어별 예배는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불어 예배, 몽골어 예배, 네팔어 예배, 러시아어 예배, 아랍어 예배, 인도네시아 예배, 
필린핀 예배, 스리랑카 예배, 방글라데시 예배, 캄보디아 예배 등 총 13개가 있다. 최근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안산에 위치한 온누리 M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언어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다양한 예배의 방식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맞춤의 가치에 따른 온누리교회 예배 분류 
맞춤 분류 예배 특징 
스타일별 맞춤 
클래식 예배(주일 1부) 
클래식 악기만 사용, 
찬송가 위주의 선곡, 
40대 이상의 장년 성도 대상 
블랜디드(클래식+모던) 
예배(주일 2부, 3부) 
클래식, 모던 음악의 혼합, 
전 연령이 함께 드리는 예배 지향 
모던 예배(주일 4부) 
전자 악기만 사용, 
경배와 찬양 위주의 선곡, 
젊은 성도 대상 
대상별 맞춤 
열린 새신자 예배 새신자와 초신자를 위한 예배 
9시에 뜨는 별 예배 
주일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문인들을 위한 예배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사랑부(장애 아동과 
중고등학생), 예수 
사랑부(지적장애 청년),  
누리 사랑부(성인 지체 장애인), 
한마음 정신 회복(정신질환) 
여성 예배 여성(주로 주부) 대상 
주제별 맞춤 
월요 큐티 예배 한주간의 큐티 프리뷰 
월요 치유 집회 질병의 치유와 개별 기도 
화요 성령 집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부으심 
수요 목양 예배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한 예배 
목요 찬양 예배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11 http://www.onnuri.org/about-onnuri/service-times/foreigners/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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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회복 예배 회복과 치유, 회복 주제별 지원 
금요 철야 예배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 
언어별 맞춤 
영어 예배 등 총 13개 예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몽골어, 네팔어, 러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 
핵심가치 3: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온누리교회 예배의 세 번째 핵심가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이다(온누리교회 
2010:18).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람들을 
기피하였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물을 길으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으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한 이후 물동이를 버려둔채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요 4:4-42). 예배의 결과로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예배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예배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2003:325-327).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한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의 감격을 자신의 일상속으로 가지고 갔다(눅 5:25).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의 예배는 결코 예배의 
처소에만 머물지 않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전도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온누리교회의 예배에는 이러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 예배 안에서 생명을 누렸기에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은 주일 예배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타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상호인사를 나눔으로서 성찬에 
참여하였다(정장복 외 2000:632). 하용조 목사 역시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15 
문안하는 곳”12임을 강조하며 초창기부터 예배 순서에 성도의 교제를 포함시켰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두 손을 뻗어 축복송을 부른다. 서로를 향해 
축복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 순서를 통해 성도들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예배를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예배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둘째, 주일 예배의 마지막 찬양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 이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함께 부른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선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파송의 찬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축복송과 봉헌 찬양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살아계신 주” 찬양은 초창기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불리고 있다. 2017년 12월호 목회와 신학에 온누리교회 예배탐방기를 기고한 
안덕원은 온누리교회가 파송의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를 부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사실 주일 예배는 기독교 초기부터 작은 부활절로 불렸고 심지어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만큼은 부활의 기쁨을 예배속에서 드러내기 위해 애썼다. 많은 
예배학자들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던 축제로서의 예배, 
부활의 잔치로서의 예배를 살려주는 적절한 마무리라고 생각한다”(안덕원 2017:121). 
셋째,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은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과 생명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모습 속에 나타난다. 매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국내외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2017년 
여름에는 성인, 대청, 차세대를 합하여 366개팀 8,927명이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였으며 
179개팀, 5,724명이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온누리신문 2017년 8월 26일). 온누리교회 
                                                     
12 1998년 1월 25일 주일 설교. http://www.onnuri.org/wp-content/uploads/2013/09/f82.pdf 
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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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캠퍼스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5만여명의 성도들 중 3분의 1이 1년에 1회 이상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표어 역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2012년),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2015년), “예수님을 바로 바여주는 
사람들”(2016년)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러브소나타13, 
CGNTV14 , 엔젤트리15 , 1다락방 1사역16 , 희망 코리아17 , 서울역 노숙인 사역, 남대문 
쪽방촌 사역 등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려는사랑의 실천은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을 구제 봉사 주일로 선정하여 2세기 교회가 했던 것처럼(주종훈 
2015:72) 구제와 나눔을 예배의 필수 요소로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감격과 생명을 누리는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덕원은 온누리교회의 예배관을 기도의 법(lex orandi)과 신앙의 
법(lex credendi)이 삶으로 나타나는(lex vivendi) 건강하고 조화로운 예배신학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안덕원 1027:118). 
예배 공간 
서빙고 성전 
온누리교회는 1987년 7월 19일에 서빙고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다(온누리교회 
1999:30). 1980년대에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서 추방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하용조 목사는 서빙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 밖에서나 볼 수 있었던 
                                                     
13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전도집회이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회 이상 열리고 있다.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lovesonata.org/  
14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이다. 위성, IPTV, 케이블, 모바일을 기반으로 
170개국에서 7개 언어로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15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년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사회선교부에서 주관한다. 
16  다락방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기관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역이다. 다락방은 
온누리교회의 기본 교구 조직인 공동체와 공동체의 기본 구성 단위인 순의 중간 구성 단위이다. 
대략 10여개의 순(100여명)으로 구성된다. 
17  대학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사역으로 빈곤과 소외, 가정문제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운동이다. 매년 교복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눔, 다문화 가정 캠프, 한부모 
가정 캠프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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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레스토랑, 서점, 소극장, 체육관 같은 시설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다. 지금은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소극장, 체육관 등이 없어졌지만 이러한 시도는 교회당을 열린 문화 
공간으로 수용한 국내 최초의 사례였으며 복음과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문성모 2010:163). 
서빙고 성전의 건물은 본관과 선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본당은 본관 3층과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3층 본당까지 좌우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데 올가는 
중간에 잘 정돈된 화단이 놓여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층에는 개인별 
선교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층에는 헌금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본당은 앞뒤의 간격보다 좌우의 간격이 더 넓은 직사각형 구조로서 설교자와 
회중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강단은 본당 전체 크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인데 다양한 종류의 집회가 공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강단의 중앙에는 나무 
재질의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설교단이 놓여 있으며 그 뒤로 성가대를 위한 단이 놓여 있다. 
강단 오른편은 밴드팀을 위한 자리이다. 이곳에는 신디사이저 2대, 일렉 앰프, 베이스 
앰프가 놓여져 있으며 드럼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강단 왼편에는 챔버를 위한 자리가 놓여 
있으며 피아노와 오르간 등 클래식 악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본당 전면 중앙에는 음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으며 그 위로 한해의 표어가 
기록된 배너가 달려 있다. 이 배너는 2층 난간 좌우편에 걸려 있는 두 개의 배너와 함께 
성도들에게 목회적 주제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본당에는 총 3개의 스크린이 있다. 전면의 스크린이 가장 큰 사이즈이며 좌우 
모서리에 달린 200인치의 스크린은 같은 크기로 서로 대칭을 이룬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LED 스크린이 아닌 프로젝터로 구동되는 구형 스크린이며 해상도도 
무난히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스피커는 천정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의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를 구조물 안에 숨겨놓은 것은 성도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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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에는 2,300개의 개별 의자가 놓여 있다. 원래 초창기에는 장의자가 놓여 
있었으나 1996년에 열린 예배가 도입이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다 더 친숙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하기 위해 개별 의자로 바꾸었다. 때때로 서빙고 본당은 맞춤전도 
집회를 위해 호텔 연회장처럼 꾸며지기도 하는데 개별 의자는 유연성 있는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양재 성전 
온누리교회가 양재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999년 7월 
25일부터이며 횃불회관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본격적인 양재 시대를 시작한 것은 2002년 
3월부터이다(온누리교회 2015:137). 당시 서빙고 성전은 몰려드는 새가족으로 인해 
수용인원의 한계를 드러냈었고 18  그 대안 중 하나로 양재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이 건물의 소유주는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며 온누리교회가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양재 성전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의 명칭은 사랑홀이다. 온누리교회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랑홀에 들어서면 전면에 위치한 거대한 오르간이 눈에 들어온다. 횃불재단 수석 
오르가니스트 정경미에 의하면 사랑홀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음향학자들이 참여하여 
오르간 연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국내 오르가니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19 다양한 음색과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이 오르간은 양재 성전의 
예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랑홀에 설치된 강단, 배너, 성가대단, 밴드석, 챔버석, 피아노, 스크린의 위치 등은 
서빙고 본당과 같거나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사랑홀에는 서빙고 본당과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르간과 장의자이다. 온누리교회 40개 캠퍼스 중 장의자가 놓여 있는 본당은 
                                                     
18 당시 매주 수백명의 새신자가 몰려왔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수용할수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었다. 
19  2017년 11월 25일 오르가니스트 정경미와의 인터뷰. 사랑홀 오르간은 오스트리아 
리거(rieger)사의 제품으로 파이프 수가 6,143개나 되는 초대형 오르간이다. 주문에서 설치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1992년에 봉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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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홀이 유일하다. 사랑홀은 두 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번에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다. 
주일 예배  순서와 큐시트 
온누리교회는 모두 일곱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각 예배의 시작 시간은 1부 예배 오전 6시 50분,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30분, 
4부 예배 오후 1시 50분, 5부 예배 오후 4시, 6부 예배 저녁 7시, 7부 예배 저녁 9시이다. 이중 
양재 5부 예배는 대학청년부 예배이며, 서빙고 5부는 영어 예배이다.20 6부 예배는 열린 
새신자 예배이며 7부 예배는 주일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9시에 뜨는 별” 예배이다. 
일반적인 주일 예배 순서는 성경 읽기, 입례찬송, 예배로부름, 찬양, 대표기도, 
찬양사역팀 찬양, 성도의 교제, 성경봉독,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설교, 봉헌, 축도의 
순서이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열린다. 
<표2>는 성찬 주일의 양재 1부 예배 큐시트이며 <표3>은 세례 주일의 서빙고 2부 
예배 큐시트이다. 큐시트란 원래 방송국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진행표이지만 
온누리교회에서는 예배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맞춤의 가치를 근거로 모든 예배와 각종 
집회 및 모임에서 큐시트를 활용하고 있다(온누리교회 2010:17). 대상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기획 과정이 필요하며 모든 예배 
봉사자들이 그 내용과 정보를 반드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큐시트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큐시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온누리교회의 예배 순서를 살펴보려 
한다. 큐시트의 샘플을 양재 1부 성찬 주일 예배와 서빙고 2부 세례 주일 예배로 선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양재 2-7부 예배와 서빙고 1-7부 예배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양재 1부에는 이 순서 외에 개회찬송, 성시교독, 사도신경, 
후주 등이 추가되어 있다. 둘째, 성찬 주일과 세례 주일의 예배 순서는 일반 주일의 예배 
                                                     
20 본당에서 영어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경찬홀에서 별도의 성인 예배가 드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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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와 같으며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다는 점만 다르다. 따라서 양재 1부 성찬 주일 예배와 
서빙고 2부 세례 주일 큐시트를 보면 온누리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성찬 주일의 양재 1부 예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온누리교회 주일 1부 예배는 클래식 스타일의 예배이다. 
클래식 악기가 사용되고 선곡도 찬송가 중심이며 주로 40대 이상의 장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양재 사랑홀에 있는 오르간은 클래식 예배를 진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오르간의 전주(prelude)는 예배 10분전부터 시작된다. 오르간이 연주하는 곡은 그 
날의 설교와 절기를 고려하여 찬송가 중에서 선곡하는데 웅장한 오르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풍성한 사운드는 성도들의 마음을 예배로 이끌어 준다. 
예배 5분 전에는 성경 읽기가 진행된다. 성경 읽기는 드라마바이블 앱 21 의 
사운드와 해당 본문의 텍스트를 편집한 영상을 들으며 보는 시간이다. 성경 읽기 본문은 
교회에서 배포한 성경 읽기표22에 따라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구약 1장과 
신약 1장을 선정하는데 구약의 경우 주로 시편을 읽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창립 기념 주일인 2017년 10월 1일에 가족 단위로 1년에 1회 성경을 읽게 하는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를 성도들에게 배포하였다. 성경 읽기는 이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초대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 
포함되었다(주종훈 2015:70).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것은 교회의 
소중한 전통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온누리교회는 성경 읽기의 전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주일 성경 읽기 순서에 참여하고 있다. 
성경 읽기 순서가 있기 전에는 성도들이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교회 신문을 보거나 
잡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경 읽기 순서를 가짐으로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아졌다. 
                                                     
21 http://www.dramabible.org 을 참조하라. 
22 온누리 성경 읽기표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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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입례찬송으로 시작된다. 다른 예배의 경우 이 순서의 진행은 챔버와 
성가대의 연주가 먼저 나오고 회중들이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를 찬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재 1부 예배에서는 클래식 예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순서를 챔버의 
연주로만 진행한다. 현재 챔버가 연주하는 곡목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며 
곡목은 1년에 2~3회 정도 바뀐다. 
입례찬송이 끝나면 찬양인도자가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예배로 부름 멘트를 한다. 회중이 일어서면 오르간은 8마디의 송영곡을 연주하며 그 후 
찬양인도자는 시편 구절 낭독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 때 시편 
구절의 선정은 찬양인도자가 한다. 
예배로 부름 이후에는 오른간과 챔버의 반주에 맞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개회찬송을 부르며 그 이후에는 성시교독이 이어진다. 성시교독은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양재 1부 예배에서만 진행되는 순서이다. 한국찬송가공회가 발간한 찬송가의 
뒤편에 수록된 1번부터 137번까지의 모든 교독문을 차례로 사용하며 절기에는 해당 절기 
교독문을 사용하고 있다. 
성시교독 이후에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3~4곡의 찬양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양은 설교 주제에 맞게 예배 
인도자들이 선곡하는데 원칙적으로 성도들이 모두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한다. 
매주 목요일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공지되면 찬양인도자들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곡을 하며 예배사역본부 홈페이지에 곡목 리스트를 게시하여 예배 
사역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23 
찬양에 이어 대표 기도가 진행되는데 대표 기도는 온누리교회의 장로들이 
담당한다. 장로들의 기도문은 교회에 미리 제출되며 자막으로 처리되어 화면으로 
기도문을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23 http://onnuriworship.org/bbs/board.php?bo_table=B52 이 사이트에서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의 찬양 선곡 리스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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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도 후에는 챔버사역팀의 찬양이 있다. 다른 예배에서는 이 순서를 
찬양사역팀(성가대)이 담당하지만 양재 1부 예배에서는 챔버사역팀이 온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챔버사역팀의 찬양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는 성도의 교제이다. 이때 사회자는 
성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고 성도들에게 인사 멘트를 알려주어 서로 인사하게 한다. 
주로 그해의 표어를 가지고 인사하게 하는데 2017년의 경우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표어를 인용하여 “돌이키면 살아납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성도 상호 간의 인사가 끝나면 
서로 손을 내밀어 “은혜의 주님이”라는 축복송을 부른다. 
성도의 교제 이후에는 성경봉독을 한다. 성경봉독은 사회자와 회중이 교독함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는다. 특이한 점은 2017년 창립 기념 주일부터 성경봉독시 
자막을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자기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고 자막만 쳐다보는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이며 잘 정착이 되어 최근에는 
자기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성경 봉독 이후에는 담임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말씀 이후에 진행하지만, 온누리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할 경우 시간에 쫓길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안덕원 2017:121). 초창기부터 2010년까지는 성찬식이 말씀 이후에 진행되었다. 
그러다 2010년에 하용조 목사가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성찬식을 말씀 이전에 
하는 것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 순서를 바꾸게 되었는데 당시 하용조 목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린 상태에서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24 성찬식은 사도신경, 성찬을 위한 기도, 제정의 말씀, 분병(분병시 “찬송가 
228장” 찬양), 떡에 참여, 분잔(분잔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잔에 참여의 
순서로 진행되며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악기는 오직 오르간만을 사용하고 있다. 
                                                     
24 당시 예배 담당이었던 필자가 수석 목사인 라준석 목사에게 들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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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 이후에는 담임목사가 교회 소식을 나누고, 이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 순서를 갖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는 북한의 핵 위협이 한창이었던 2017년 
9월부터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 이후 진행되는 담임목사의 설교는 강해 설교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덕원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해 분명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목양적인 따뜻함이 넘쳐나며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설교라고 평하였다(2017:120). 
설교가 끝나면 다같이 일어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을 부르며 봉헌을 
한다. 이때 헌금위원들은 수집된 헌금을 가지고 강단 앞으로 나와 도열한다. 이후 사회자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다른 예배에서는 축도 후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함께 부르고 퇴장 시 “야곱을 축복”을 부르지만, 양재 1부 예배에서는 오르간의 
후주로 이 부분을 대체하였다. 
<표 2> 
 
성찬 주일의 양재 1부 예배 큐시트 
시간 내용 담당 비고 
6:40(5’ ) ▶전주 Organist 김은영 16,17번 조명 사용금지! 
6:45’ 35” (4’ 23” ) 
▶성경 읽기 - 구약: 시 138편 
 신약: 히 2장 
영상실 영상 sov, 영상 후 피아노 BGM 
6:50(3’ 10” ) ▶입례찬송 챔버사역팀 위성시계 6:50에 시작, full 챔버 
 6:53(2’ ) ▶예배로 부름 김재석 목사 N/S 
6:55(2’ ) 
▶개회찬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C, 28장) 
김재석 목사 가사자막 
6:57(2') ▶성시교독 - 57번 시편 130편 김재석 목사 
마지막 구절에 ‘ 다같이’  라고 
표기 
6:59(8') 
▶찬양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G, 91 장) 
2.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C, 337 장) 
3. 주 품에 품으소서(C)  
김재석 목사  
싱어, 챔버  
가사자막 
7:07(4’ ) ▶대표기도 
김  준 장로  
(관악금천 공동체) 
N/S, 기도문 통자막 
7:11(4’ ) 
▶챔버사역팀 찬양  
-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챔버사역팀 가사자막 
7:15(2’ ) ▶성도의 교제 - 은혜의 주님이 김재석 목사 가사자막 
7:17(2’ ) ▶성경봉독 - 벧전 4:12~19 김재석 목사 본문 통자막 
7:19(10’ ) 
▶성찬식  
1. 사도신경 고백 
이재훈 목사 
N/S, 
가사자막, 오르간으로만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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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병: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28 
3. 분잔: 예수 피를 힘 입어 
7:29(4’ ) ▶교회 소식 이재훈 목사 
 7:33(5’ ) ▶합심 기도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재훈 목사 
7:38(30’ ) 
▶설교 
 - 불 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이재훈 목사 
8:08(2’ ) 
▶봉헌  
-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김재석 목사 
사회자, 챔버, 싱어 in 
헌금위원 입장, 가사자막 
8:10(1’ ) ▶봉헌기도 & 축도 김재석 목사  
8:11 ▶후주 Organist 김은영  
비상연락처 양재 / 방송실: 02)570-7116  기관실(온도조절): 02)570-7187  전기실(전구교체): 02)570-7177 
세례 주일의 서빙고 2부 예배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는 클래식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이 함께 사용되는 
블랜디드 예배이다. 클래식 악기와 모던 밴드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모든 연령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지향한다. 주일 2부 예배와 주일 3부 예배가 블랜디드 예배에 해당하며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예배이다. 각 순서의 기본적인 진행은 양재 
1부 예배와 동일하기에 본 단락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한다. 
예배 10분 전에는 성경 읽기가 진행되며 1분 전에 “잠시 후 성경읽기가 
시작됩니다”는 안내 자막이 나온다. 예배 5분 전에는 전주가 시작된다. 양재 1~2부 
예배에서는 오르간이 이 부분을 섬기지만 서빙고 1~3부 예배에서는 챔버가 전주를 한다. 
4~7부 예배에서는 챔버가 없기에 이 부분이 생략된다. 
예배는 예배로 부름으로 시작된다. 찬양인도자의 멘트가 끝나면 챔버와 성가대가 
8마디의 송영곡을 연주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후 진행되는 찬양인도자의 시편 구절 낭독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찬양, 대표기도, 성도의 교제는 양재 1부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단, 악기의 구성이 양재 1부 예배는 챔버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서빙고 2부 예배에서는 
챔버와 밴드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세례식은 세례 간증자의 간증으로 시작된다. 간증이 끝나면 집례자가 문답을 하게 
되고 모두 함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을 부른 이후에 세례를 베풀게 된다. 이후 
세례자들을 위해 합심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으며 집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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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하며 세례 교인 선포를 한다. 선포를 한 이후에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야곱의 축복 
후렴)”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박수와 환영의 
시간을 갖는다. 이때 세례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성도들은 강단 위에서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세례자에게 전달하며 기쁨과 눈물의 축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교회 소식,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 설교, 봉헌, 봉헌 기도와 
축도는 양재 1부 예배와 동일하다. 축도 후에는 챔버와 성가대의 8마디 연주 이후에 온 
성도가 “살아계신 주”를 함께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린다. 
성도들은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을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표 3> 
 
세례 주일의 서빙고 2부 예배 큐시트 
시간 내용 담당 비고 
8:50(5’ ) 
▶ 성경 읽기 - 구약: 시 116편 
신약: 딤전 4장  
영상실  성경 읽기 1분전 안내 자막 
8:55(5’ ) ▶ 전주 챔버 
영상 sov, 딤전4:14 보컬팀 입장. 
영상 후 피아노 BGM 
9:00(3’ ) 
▶예배로 부름   
-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문영재 목사  N/S(찬양인도자) 
9:03(10’ ) 
▶찬양  
1. 내가 매일 기쁘게 F 
2. 주 달려 죽은 십자가 D 
3.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D 
문영재 목사 
밴드A, 싱어, 챔버 
주사랑 찬양사역팀 
마지막 곡 후렴 부를 때 기도자 등단. 
9:13(4’ ) ▶대표기도  
한왕석 장로  
(가정사역 공동체) 
N/S, 기도문 통자막 
9:17(2’ ) ▶성도의 교제 - 은혜의 주님이 박종길 목사 N/S, 가사자막 
9:19(2’ ) ▶성경봉독 - 벧전 4:1~11 박종길 목사 본문 통자막, 세례 간증자 소개 
9:21(3’ ) ▶세례 간증 안태근 성도 N/S, 간증 시 BGM 반주 하지 않음. 
9:24(10’ ) 
▶세례식 - 성인 8명 
1) 집례자 멘트  
2) 세례집례 성인 / 내 영혼이 은총입어  
3) 선포 및 축하(야곱의 축복 - 후렴부터) 
이재훈 목사 
N/S, 가사자막 
야곱의 축복은 후렴 2회 반복 
무대 위에서의 기념촬영 가이드 
9:34(4’ ) ▶교회 소식 이재훈 목사 광고 자막 
9:38(5’ ) ▶합심 기도 - 나라를 만족을 위한 기도 이재훈 목사  
9:43(30’ ) 
▶설교 
-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재훈 목사 추가본문 
10:13(2’ ) 
▶봉헌  
-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종길 목사 
사회자, 챔버, 싱어 in, 
헌금위원 입장, 가사자막 
 26 
10:15(1’ ) ▶봉헌기도 & 축도 박종길 목사  
10:16(1’ ) 
▶찬양 
- 살아계신 주 
박종길 목사   
10:17(2’ ) 
▶퇴장곡 
- 야곱의 축복 
문영재 목사  
비상연락처 방송실 : 3215-3113, 3115 / 기관실(온도조절) : 3215-3119 / 전기실(전구교체) : 32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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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현황과 과제
이번 장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예배 사역자들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온누리교회의 전체 예배 사역 조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본 연구의 대상인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구성 현황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예배 사역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사역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배 찬양 매뉴얼을 분석하고 매뉴얼의 개정 보완을 위한 제안을 기술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조직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는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를 비롯하여 온누리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사를 기획, 조정하며 
실제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며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배 사역 본부는 서빙고와 양재에서 예배를 섬기는 7개의 통합팀으로 구성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3,894명의 사역자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온누리신문 2017년 1월 
1일). 통합팀은 예배 성례팀(144명), 예배 봉사팀(264명), 예배 진행팀(1,759명), 
미디어팀(63명), 찬양 인도팀(288명), 찬양 사역팀(1,335명), 예배 양육팀(2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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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1 서빙고 성전과 양재 성전에 각각 6개의 통합팀이 있으며 서빙고와 양재를 
공통으로 섬기는 예배 양육팀까지 모두 13개의 통합팀이 있다. 13개 통합팀별로 담당 
목사와 담당 장로가 세워져 있으며 각 통합팀 담당 장로는 예배 사역 본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예배 사역 
본부의 예산, 조직, 사역 등을 관장한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모임을 하고 있다.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의 책임자는 예배 본부장 
목사이며 예배 본부 담당 장로, 서빙고와 양재의 예배 팀장 목사 및 총무 목사가 13개 
통합팀 담당 장로와 함께 19명으로 이루어진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예배 양육팀을 제외한 각 통합팀에는 2개의 사역팀이 있으며 실제 사역은 사역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역팀의 조직은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역팀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 예배 섬김 영역이 유사한 사역팀들은 하나의 
통합팀으로 묶여 있는데 각 사역팀의 조직과 예산은 통합팀 내에서 언제든지 유기적인 
지원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합팀인 예배 성례팀에는 세례 사역팀과 
성찬 사역팀이 있는데 세례 사역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통합팀 운영위원회2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성찬 사역팀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성찬 사역팀에서 갑작스럽게 섬김 
인원이 부족할 경우 세례 사역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역팀 조직을 굳이 통합팀으로 
구성한 것은 온누리교회내 사역팀을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 사역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12개의 사역 본부(예배, 양육, 전도, 
사회선교, 장애인, 회복, 가정, 차세대, 대학청년, 국제, 여성, 선교)에 속한 사역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도록 조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온누리교회 사역조정위원회 2015:1). 
그리고 지난 3년 간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자체 평가를 통해 400개가 넘는 사역팀들의 
숫자를 100여개로 줄이게 되었는데 예배 사역 본부 안에 있는 13개의 사역팀을 섬김 
영역이 유사한 팀끼리 묶어 7개의 통합팀으로 구성한 것은 이러한 사역조정의 결과이다. 
                                                     
1  2017년 1월 1일자 온누리신문에 발표된 온누리교회 조직도에서 서빙고와 양재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명단을 카운트한 인원이다. 
2 각 사역팀의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 팀장으로 구성된다. 통합팀 운영위원회를 이끄는 
담당 교역자와 담당 장로는 각 사역팀의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 중에서 세우는데 협의를 통해 
본부장 목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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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예배 사역을 위한 교역자와 간사 조직이 있다. 현재 국내 각 캠퍼스에는 
31명의 예배 교역자와 11명의 예배 간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 문자, 이메일, 
공유 드라이브 등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예배 
본부의 지침과 자료를 공유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섬기고 있는 전임 교역자의 숫자는 총 12명이며 세부적으로 서빙고 3명, 양재 
3명, 대청 2명, 차세대 1명, 부천 1명, 수원 1명, 인천 1명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사역자로서 각 캠퍼스에서 예배 사역을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19명 파트 교역자들과 11명의 간사가 예배 사역을 동역하고 있다. 
통합팀 및 사역팀 소개 
이번 단락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의 7개 통합팀과 각 통합팀에 속한 
사역팀에 대해 살펴 보려한다. 
예배 성례팀은 세례와 성찬을 섬기는 통합팀으로서 세례 사역팀과 성찬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례(sacrament)란 하나님 은혜의 외적인 표지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도록 의도된 예식이다(김순환 2012:220). 개신교에서는 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동일한 입장에 따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확정하였다(2012:233). 이것이 세례팀과 성찬팀이 하나의 통합팀으로 세워진 근거이다. 곧 
예배 성례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를 섬긴다는 공통 분모 위에 세워진 
통합팀이다. 
세례팀은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진행되는 세례식을 주관한다. 이를 위해 매월 
첫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3주간 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을 진행한다. 세례 
대상자들은 첫째 주에는 세례 및 구원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 주에는 세례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공부하며, 세 번째 주에는 문답의 시간을 가진 이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직접 글로 적어서 간증문을 발표하는데 이 때 세례팀은 간증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세례식의 간증자로 세운다(온누리교회 세례문답집 20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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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팀은 매월 첫째 주일에 진행되는 성찬식을 주관한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성찬 
포도주로 포도즙을 사용한다. 매년 9월이 되면 직접 포도를 구매하고 소정의 과정을 통해 
정성스럽게 포도즙을 제작한다. 3  성찬 떡은 동전 크기의 전병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성찬을 위한 포도주와 떡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찬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성찬팀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기 전날부터 분병과 분잔을 준비하며 각 
공동체 봉사자들과 협조하여 원활한 성찬의 진행을 주관하고 있다. 
예배 봉사팀은 주차팀과 이른바 “러빙핸드”로 이루어져 있다. 주차팀은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 주차 안내 및 봉사를 하는 사역팀이다. 온누리교회의 주차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빙고와 양재에 각각 차를 400여대 밖에 댈 수 없다. 장애우 
차량과 주차 등록증이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주차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대중 교통 
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주차의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차팀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러빙핸드(Loving Hands)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봉사팀이다. 화장실, 계단, 식당, 예배실 등 교회 곳곳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섬기고 있다. 청소, 정리 정돈, 설거지, 음식 찌꺼기 처리 등 궂은일을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팀이다. 
예배 진행팀은 예배 안내팀과 헌금계수팀을 가리킨다. 예배 안내팀은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의 안내를 섬기는 사역팀이다. 주일 예배의 경우 성인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추첨을 통해 각 예배별 섬김 공동체들이 선정된다. 주중 예배의 
경우 각 예배별로 안내를 위한 사역팀을 구성하고 있다. 예배 안내팀은 예배 사역 본부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1,59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 2006년부터 장로와 안수집사로 구성된 예배지원팀이 조직되었다. 서빙고와 
양재에 각각 30여명으로 구성된 예배지원팀은 각 부서별 예배 안내팀들을 총괄하며 안내 
위원, 성찬 위원, 헌금 위원 등 예배 봉사자들의 섬김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배실의 
                                                     
3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류석인. 나는 행복한 포도즙 권사. 
서울: 두란노. 2007. 류석인 권사는 온누리교회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으로 1985년부터 21년간 성찬 
포도즙 만드는 사역을 섬겼으며 그 뜨거운 헌신과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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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정돈, 온도 관리, 청결 관리 등 예배 환경을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서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헌금 계수팀은 헌금의 수거와 계수, 헌금함의 관리를 맡고 있다. 헌금 위원은 각 
공동체에서 추천된 안수집사 이상의 임직자 중에서 선정되며 각 예배별로 헌금 담당 
장로를 세워 헌금함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헌금계수팀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계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디어팀은 예배의 진행을 위한 음향, 영상, 통역 사역을 담당한다. 음향과 영상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전임 간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서빙고와 
양재에는 음향, 자막, 중계, 영상 제작 등 미디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20여 명의 
전임 간사들이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역을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통역팀은 주일 
3부 예배를 비롯한 여러 예배와 집회의 통역을 섬기고 있다.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며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 양육팀은 4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예배 학교를 섬기는 팀이다. 매년 
서빙고와 양재에서는 두 차례의 예배학교가 열리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국내 캠퍼스를 순회하며 예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찬양 인도팀과 찬양 사역팀에 대하여는 다음 단락과 본 논문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표4>는 지금까지 소개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의 통합팀 및 사역팀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예배 사역 본부의 통합팀 및 사역팀 현황 
통합팀 사역팀 서빙고 인원 양재 인원 
예배 성례팀 
(144명) 
세례(41명) 26명 15명 
성찬(103명) 57명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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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봉사팀 
(264명) 
주차(93명) 49명 44명 
러빙핸드(171명) 91명 80명 
예배 진행팀 
(1,759명) 
예배지원(안내)(1,597명) 710명 887명 
헌금계수(162명) 42명 120명 
미디어팀 
(63명) 
방송 영상(39명) 22명 17명 
통역(24명) 24명 
찬양 인도팀 
(288명) 
밴드(94명) 20명 74명 
보컬(194명) 74명 120명 
찬양 사역팀 
(1,335명) 
찬양사역(성가대)(1,163명) 648명 515명 
챔버(158명) 89명 83명 
예배 양육팀 
(24명) 
예배학교 24명 
총 3,894명 
서빙고 
1,904명 
양재 
1,986명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현황 
예배 사역자의 의미 
온누리교회의 예배 사역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 사역자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예배 
사역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설교, 사회, 성례전의 집례 등 
예배의 순서를 인도하는 교역자를 의미한다. 둘째,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사역자 곧, 주차, 안내, 헌금, 미디어, 찬양 등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예배 
드림을 돕는 사역자를 의미한다. 셋째, 예배 인도자, 밴드팀, 보컬팀, 성가대, 챔버 등 
찬양을 섬기는 찬양 사역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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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내외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배 사역자의 의미는 예배 
음악을 담당하며 예배 모임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예배 인도자, 밴드, 보컬, 성가대, 
챔버)로 보는 입장이다. 박정관의 지적처럼 현재 전 세계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를 예배 인도자(worship leader)로, 찬양팀을 예배팀(worship team)으로 부르고 
있다(박정관 외 2002:52). 찬양 사역자를 예배 사역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예배인도자에 대한 책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예배인도자” 4 가 처음 출판되었던 
1990년대만 해도 찬양 사역자를 예배 사역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찬양 사역자를 예배 사역자로 보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 사역자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념 
가운데 찬양 사역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성가대, 챔버팀, 밴드팀, 보컬팀에 속한 찬양 사역자가 필자가 다루려고 
하는 예배 사역자이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고 있는 성례팀, 주차팀, 러빙핸드팀, 안내팀, 
헌금계수팀, 미디어팀 등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를 직, 간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예배는 결코 찬양 사역자만의 섬김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좋은 예배는 모든 예배 
봉사자들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배 사역자의 구성5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는 총 1,609명이다(온누리신문 2017년 1월 1일). 이들은 네 개의 사역팀 곧 
                                                     
4  1995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출판된 탐 크라우터(Tom Kraeuter)의 책으로서 영어 제목은 
“Keys to becoming an effective Worship Leader”이다. 이 책은 예배 인도자에 대한 도서 가운데 국내에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이다. 갓피플몰(http://mall.godpeople.com)에서 예배 인도자에 대한 도서를 
검색하면 37권의 도서가 나오는데 그 중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 책의 제목에는 예배 인도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는 사실상 찬양 사역자를 의미한다. 
5 이후로 특정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본 논문에서 예배 사역자는 찬양 사역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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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팀(94명), 보컬팀(194명), 성가대(1,163명), 챔버팀(158명)에 속해 있다.6  통합팀으로 
분류하자면 밴드와 보컬은 찬양인도팀 소속이며 성가대와 챔버는 찬양사역팀 소속이다. 
찬양 인도팀과 찬양 사역팀은 음악을 활용하여 예배를 섬긴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두 팀을 구분하는 기준은 음악적 스타일의 차이이다. 찬양 인도팀은 주로 대중음악을 
사용하지만 찬양 사역팀은 주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 사역자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밴드팀 
밴드팀은 리듬 악기인 베이스 기타, 드럼 그리고 화음 악기인 건반1, 건반2, 일렉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 악기로 구성된다. 이러한 악기 구성은 음악의 세 가지 요소인 리듬, 
화음, 멜로디를 완성도 있게 구축해 주는 편성으로서(Scheer, 172-173) 서빙고와 양재는 
물론 전 세계 40여개 온누리교회의 밴드팀들은 대부분 이러한 악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밴드팀의 책임자는 각 예배의 찬양 인도를 담당하는 교역자이다. 서빙고와 양재에 
각각 전체 밴드팀을 돌보는 담당 장로가 세워져 있으며 각 밴드팀 별로 멤버 중 한 명이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밴드팀 멤버들은 모두 실용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대중 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다. 보컬팀, 성가대, 챔버팀에 속한 예배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지 
않고 있음에 반해 밴드팀에 속한 예배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는 유급 사역자이다.7 
                                                     
6 밴드팀, 보컬팀, 성가대, 챔버팀 이외의 예배 사역자로는 예배 인도자를 들 수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인도자는 모두 교역자들이다. 
7 밴드팀에 속한 예배 사역자들만 사례를 받는 것은 밴드팀이 시작할 때부터 생긴 관례이다. 
교회 초창기에 시작된 보컬팀, 성가대, 챔버팀의 경우 처음부터 자원하여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현재에도 사례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밴드팀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온누리교회의 주일 성인 예배에 밴드팀이 등장한 것은 1998년이다. 이 때 
새롭게 신설되는 현대적 스타일의 주일 예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주고서라도 탁월한 전문 
밴드 연주자들을 모셔오자는 의견이 교회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이후로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밴드팀이 새로 세워질 때마다 사례를 주는 원칙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사례는 성인 예배의 밴드팀에만 국한되며 대학 청년 사역이나 차세대 사역에 속한 
밴드팀에게는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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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팀은 클래식 예배인 주일 1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세워져 있다. 서빙고에는 4개의 밴드팀이 있다.8 서빙고 A 밴드는 주일 2부 예배, 4부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밴드팀이다. 서빙고 B 
밴드는 주일 3부 예배, 주일 5부 예배, 금요 회복 예배를 섬기고 있다. 서빙고의 A밴드와 
B밴드는 양재의 A밴드와 함께 온누리교회를 대표하는 메인 밴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 개의 밴드는 온누리교회의 각종 예배와 행사를 섬기고 있으며 온누리교회가 제작하는 
음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빙고 C 밴드는 금요 철야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서빙고 D 
밴드는 주일 7부 예배를 섬기고 있다. 
양재에는 여섯 개의 밴드팀이 있다. 온누리교회의 메인 밴드 중 하나인 양재 
A밴드는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섬기고 있다. 양재 B밴드는 주일 
4부 예배와 화요 성령 집회를 섬긴다. 이 외에도 월요 큐티 예배를 섬기는 밴드, 수요 여성 
예배를 섬기는 밴드, 목요 찬양 예배(워십 하우스)를 섬기는 밴드, 금요 철야 예배를 섬기는 
밴드가 있다. 
밴드팀 사역자 중 베이스 기타 연주자와 일렉 기타 연주자는 각자 자신의 악기를 
사용하여 예배를 섬긴다. 드럼과 건반1, 건반2는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가 거의 동일한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드럼은 dw사의 collector’s series를 사용하고 있다. 메인 건반 역할을 
담당하는 건반1은 Roland사에서 제작한 nord 신디사이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브 건반 
역할을 담당하는 건반2는 두 대의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는데 서빙고에서는 
YAMAHA사에서 제작한 motif 신디사이저와 KORG사에서 제작한 KRONOS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며 양재에서는 motif 신디사이저와 YAMAHA사에서 제작한 
monatage 신디사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표5>는 밴드팀 현황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8 본 논문은 서빙고와 양재의 성인 예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에 대학 청년 예배와 
차세대 예배에 속한 밴드팀들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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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빙고와 양재의 밴드팀 현황 
분류 내용 비고 
밴드 개요 
악기구성 
베이스기타 
드럼 
건반1 
건반2 
일렉 기타 
 
리더십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 
팀장 
 
사례 유무 유급 사역 
 
밴드 개수 
서빙고 4개 
A밴드 
B밴드 
C밴드 
D밴드 
메인 밴드 
메인 밴드 
 
 
양재 6개 
A 밴드 
B 밴드 
월요큐티밴드 
수요여성밴드 
목요찬양밴드 
금요철야밴드 
메인 밴드 
 
 
 
 
 
악기 종류 
드럼 
건반1 
건반2 
 
 
collector's series(dw) 
nord 신디사이저(Roland) 
motif 신디사이저(YAMAHA) 
KRONOS 신디사이저(KORG) 
montage(YAMAHA) 
서빙고&양재 
서빙고&양재 
서빙고&양재 
서빙고 
양재 
보컬팀 
보컬팀은 각 예배별로 2-6명으로 구성된다. 성별 제한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여성 
2/3, 남성 1/3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보컬팀의 책임자는 밴드팀과 동일하게 각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교역자이다. 담당 장로도 밴드팀 담당 장로와 동일하며 각 보컬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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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멤버 중 한 명이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보컬팀에는 성악이나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수 있지만, 음악적 실력과 경력을 가진 비전공자들도 많다. 
보컬팀은 모든 예배에 세워져 있는 팀이다. 밴드, 성가대, 챔버는 각 예배별 특성에 
따라 세워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보컬팀은 서빙고와 양재의 모든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세워져 있다. 현재 서빙고에는 14개의 보컬팀(주일 1부 보컬팀, 주일 2부 보컬팀, 
주일 3부 보컬팀, 주일 4부 보컬팀, 주일 5부 보컬팀, 주일 6부 보컬팀, 주일 7부 보컬팀, 
월요 치유 집회 보컬팀, 화요 성령 집회 보컬팀, 수요 여성 예배 보컬팀, 수요 목양 예배 
보컬팀, 금요 철야 예배 보컬팀, 새벽 1부 예배 보컬팀, 새벽 2부 예배 보컬팀)이 섬기고 
있으며 양재에는 16개의 보컬팀(주일 1부 보컬팀, 주일 2부 보컬팀, 주일 3부 보컬팀, 주일 
4부 보컬팀, 주일 5부 보컬팀, 주일 6부 보컬팀, 주일 7부 보컬팀, 월요 큐티 예배 보컬팀, 
화요 성령 집회 보컬팀, 수요 여성 예배 보컬팀,  수요 저녁 예배 보컬팀, 목요 찬양 예배 
보컬팀, 금요 철야 예배 보컬팀, 새벽 1부 예배 보컬팀, 새벽 2부 예배 보컬팀, 도곡 1부 예배 
보컬팀, 도곡 2부 예배 보컬팀)이 섬기고 있다. <표6>에는 서빙고와 양재에서 섬기고 있는 
보컬팀의 현황이 나와 있다. 
<표 6> 
 
서빙고와 양재의 보컬팀 현황 
분류 내용 비고 
보컬 개요 
리더십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 
팀장 
 
전공여부 
성악, 실용음악 전공자 및 
음악적 실력과 경력을 가진 
비전공자 포함 
 
사례 유무 무급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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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개수 
서빙고 14개 
주일1부 보컬팀 
주일2부 보컬팀 
주일 3부 보컬팀 
주일 4부 보컬팀 
주일 5부 보컬팀 
주일 6부 보컬팀 
주일 7부 보컬팀 
월요 치유 집회 보컬팀 
화요 성령 집회 보컬팀 
수요 여성 예배 보컬팀 
수요 목양 예배 보컬팀 
금요 철야 예배 보컬팀 
새벽 1부 예배 보컬팀 
새벽 2부 예배 보컬팀 
모든 예배에 구성 
양재 16개 
주일 1부 보컬팀 
주일 2부 보컬팀 
주일 3부 보컬팀 
주일 4부 보컬팀 
주일 5부 보컬팀 
주일 6부 보컬팀 
주일 7부 보컬팀 
월요 큐티 예배 보컬팀 
화요 성령 집회 보컬팀 
수요 여성 예배 보컬팀 
수요 저녁 예배 보컬팀 
목요 찬양 예배 보컬팀 
금요 철야 예배 보컬팀 
새벽 1부 예배 보컬팀 
새벽 2부 예배 보컬팀 
도곡 1부 예배 보컬팀 
도곡 2부 예배 보컬팀 
 
성가대 
온누리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찬양 사역팀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찬양 
사역팀이라는 용어는 찬양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팀을 아우르는 의미이며 이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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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와 챔버로 구성된 통합팀의 명칭이기도 하다. 또한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성가대원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도 찬양 사역팀이라는 용어 대신 여전히 성가대 혹은 
성가 사역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혼란의 여지가 많지만, 현재 온누리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팀이라는 명칭은 성가대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매김하였다. 9 
찬양 사역팀은 성가사,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 사역팀 전체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으며 찬양 사역팀 별로 실무 
교역자와 담당 장로가 세워져 있다. 각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실무 교역자 
역할을 담당하며 찬양 사역 팀원들을 목양한다. 
성가사는 타 교회의 지휘자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음악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성가대원들의 영적 케어를 담당하는 영적 인도자이기도 하다(온누리교회 2010:95). 
목회자에 준한 사역을 담당하며 찬양 사역 팀원들의 영적, 음악적 성장을 돕는다. 각 찬양 
사역팀에는 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으로 팀장, 총무, 회계, 파트장이 세워져 있다. 
서빙고에는 7개의 찬양 사역팀이 있다. 주일 1부 예배를 섬기는 주찬양 찬양사역팀, 
주일 2부 예배를 섬기는 주사랑 찬양사역팀, 주일 3부 예배를 섬기는 주향한 찬양사역팀, 
주일 4부 예배를 섬기는 온누리 워십콰이어가 있으며 협력 사역팀으로 장로 합창단, 
세라핌 어린이 합창단, 포에버 성가대10가 있다. 양재에는 5개의 찬양 사역팀이 있다. 주일 
2부 예배를 섬기는 주사랑 찬양사역팀, 주일 3부 예배를 섬기는 뮤지컬 찬양사역팀, 주일 
4부 예배를 섬기는 주기쁨 찬양사역팀, 도곡 1부 예배를 섬기는 주경배 찬양사역팀, 도곡 
2부 예배를 섬기는 주임재 찬양사역팀이 있다. 대부분의 찬양 사역팀들은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고 있으나 서빙고의 워십콰이어와 양재의 뮤지컬 찬양사역팀은 대중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표7>은 서빙고와 양재의 성가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9 58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0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성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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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빙고와 양재의 성가대 현황 
분류 내용 비고 
성가대 개요 
구성 
성가사 
반주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리더십 
담당 교역자 
실무 교역자 
담당 장로 
 
성가대 개수 
서빙고 7개 
주찬양 찬양사역팀(주일1부) 
주사랑 찬양사역팀(주일2부) 
주향한 찬양사역팀(주일3부) 
온누리 워십콰이어(주일4부) 
장로합창단 
세라핌 어린이 합창단 
포에버 성가대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대중 음악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양재 5개 
주사랑 찬양사역팀(주일2부) 
뮤티컬 찬양사역팀(주일3부) 
주기쁨 찬양사역팀(주일4부) 
주경배 찬양사역팀(도곡1부) 
주임재 찬양사역팀(도곡2부) 
클래식 음악 
대중 음악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챔버팀 
챔버팀은 클래식 악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클래식 악기 전공자만을 멤버로 
선발하며 유급 사역이 아닌 자원하여 섬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챔버팀별로 획일적인 
악기 편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 대체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콘트라 
베이스, 팀파니 등으로 구성된다. 각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교역자가 담당 교역자이며 
전체 챔버팀을 섬기는 담당 장로가 세워져 있다. 각 챔버팀 멤버 중 한 사람이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서빙고에는 4개의 챔버팀이 있다. 주일 1부 챔버 27명, 주일 2부 챔버 27명, 주일 3부 
챔버 22명, 새벽 1부 챔버 13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양재에는 6개의 챔버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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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1부 챔버 16명, 주일 2부 챔버 17명, 주일 4부 챔버 10명, 도곡 1부 챔버 18명, 도곡 2부 
챔버 16명, 새벽 1부 챔버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 사역자의 역할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에게는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이 부여된다. 이 
내용은 모두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것들이다. 
첫째,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에게 부여된 역할은 예배의 선봉대 
역할이다(온누리교회 2010:7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때 선봉대가 되어 
전쟁을 이끌 지파로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다(삿 1:1-2). 유다라는 말은 “야다”의 
번역으로서 “찬양”을 의미하는데(최혁 1994:75) 사사기 1장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Cornwall 1989:48).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선봉대로 나서 전쟁의 승리를 맛본 사건들(대하 
20:1-23; 수 14:6-15)이 있었으며 야곱의 예언처럼 형제의 찬송(창 49:8)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어두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신약 시대에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전쟁(엡 6;12)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승리를 주신다(1989:122). 그러므로 찬양을 섬기고 
있는 예배 사역자들은 예배의 선봉대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다(하용조 
2007:172)”는 하용조 목사의 말처럼 온누리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한다. 각 예배의 앞 부분에 나오는 오르간과 챔버의 전주, 성가대의 입례 찬송, 그리고 
밴드와 보컬의 섬김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모두 예배의 문을 여는 순서이다. 예배 사역자가 
예배의 선봉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어두움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부으심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배 사역자가 예배의 선봉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쟁의 성패가 선봉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예배의 성패 역시 찬양을 담당하는 예배 
사역자들이 선봉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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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광의 운반자 역할이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의 충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주어진 영광으로서 인간이 거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2013:246-250). 영광의 운반자라는 말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곧 예배 사역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힐송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세계적인 예배 사역자 달린 첵(Darlene Zschech)은 예배 사역자가 천국의 소리들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005:247). 예배 사역자는 찬양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성도들이 
예배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배 사역자들이 영광의 운반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콘서트가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예배 사역자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단 6:10)을 지녀야 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셋째, 사역자로서의 역할이다(2010:77). 사역(ministry)이란 어떤 임무를 위해 
섬기는 것으로서 섬김(service)의 예배를 의미하는 레이투르기아11를 가리킨다(Freedman 
1992:835). 그러므로 예배 사역자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때때로 예배 사역자들 중에는 예배자와 예배 사역자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배자는 단순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만 집중하면 되지만, 예배 
사역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배 사역자는 두 가지를 통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다(빌 3:17). 예배 사역자는 공동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서 성도들의 예배를 섬길 수 있다. 공동 예배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와 
                                                     
11  “레이투르기아(leitourgia)”는 구약에서 섬김(service)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아바드(abad)에서 나왔으며 일(ergon)과 사람(laos)의 합성어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단어를 
“백성을 위한 봉사”, “공공 사업(public work)”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예전(liturgy)”을 가리켰다(온누리 예배학교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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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의 방법과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사역자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성도들은 그 표정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동기를 갖게 된다. 또한 예배 사역자들이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열정을 다해 드러낼 때 성도들 역시 주의 보좌를 향한 열정을 표현하게 된다. 삶 
속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서 예배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사역자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쉬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들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처럼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서 성도들의 예배를 
섬기는 것이 예배 사역자의 역할이다. 결혼식장에서 안내자들이 하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예배자들은 예배자의 모델이 됨으로서 성도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박정관 외 2002:149). 둘째, 음악을 통해 성도들의 예배를 섬길 수 있다. 성경에는 
800번 이상 음악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Kraeuter 1995:79). 음악은 하나님께 경배를 
표현하는 놀라운 방법이며 하나님 능력의 통로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며 예배 
안에서 일치를 가져다 준다. 또한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킨다(1995:80-81). 예배 사역자들은 적절하고도 탁월한 음악 12 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배 사역자 선발과 훈련 
이번 단락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선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려 한다. 
선발 자격 및 과정 
온누리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예배 사역자 선발을 위한 기본 자격은 모두 여섯 
가지이다. 첫째,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다. 둘째, 세례교인이다. 셋째, 공동체 교역자의 
                                                     
12 음악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음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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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받은 자이다. 넷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이다. 다섯째, 
음악에 대한 기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뮤지션이다. 여섯째, 연습과 수련회 등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헌신자이다(온누리교회 2010:82). 이 여섯 가지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예배 사역자에 지원할 수 있다. 
예배 사역자를 모집하는 방법에는 수시 모집과 정기 모집이 있다. 수시 모집은 
기간에 상관 없이 현재 예배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멤버의 추천에 의해 새로운 멤버의 
오디션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멤버의 공석,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한다. 정기 모집은 1년에 한 차례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 
사역자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초에 예배 사역자 모집 주일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설교자의 광고, 주보 간지, 신문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한다. 성가대는 주로 정기 모집을 통해 
모집하며 밴드, 보컬, 챔버는 정기 모집은 하지 않고 주로 수시 모집을 통해서 모집한다. 
예배 사역자 모집에 응한 지원자는 3단계에 걸쳐서 매우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오디션이다(온누리교회 2010:83). 먼저 지원서를 작성하고 
각자가 지원한 지원팀별로 오디션을 본다. 성가대의 경우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성가사와 임원진이 감독관이 된다. 오디션을 통과한 지원자는 음역 테스트를 
통해 파트를 결정하게 된다. 챔버의 경우 자유곡을 연주하며 실제 예배 섬김과 연습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오디션을 본다. 담당 교역자와 팀장이 감독관 역할을 한다. 보컬의 경우 
자유곡을 부르는데 담당 교역자와 팀장이 감독관이 된다. 밴드의 경우 가장 까다로운 
오디션 과정을 거친다. 자유곡을 연주하고 다른 악기들과 함께 앙상블 연주를 해야 하며 
실제 예배 섬김과 연습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3-4주 동안 오디션 
과정을 치르게 되며 담당 교역자와 밴드 멤버 전체가 감독관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이다(2010:83). 오디션을 통과한 지원자는 교역자, 성가사, 
팀장과 면접을 하며 이때 면접관은 지원 동기, 신앙 배경, 헌신도 등을 확인하고 합격 통지 
방법에 대해 공지해 준다. 밴드의 경우 면접의 과정에 기존 밴드 멤버들이 함께 참여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수습 기간이다(2010:83). 수습 기간은 오디션과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진행하는데 성가대와 챔버는 1개월이며, 밴드와 보컬은 3개월이다.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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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지원자는 정식 멤버와 동일하게 연습, 모임, 예배 섬김에 참여하게 되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곳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기존 
멤버들 역시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사역팀에 보내주신 사람인지 확인하게 
된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최종 면접을 통해 정식 멤버로의 허입 여부를 상호간에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최종 허입이 확정되면 각 팀별로 지원자를 향한 대대적인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는다. 
훈련 과정 및 내용 
현재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받고 있는 훈련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예배학교, 
예배 사역자 양육, 음악 워크샵, 컨퍼런스 그리고 팀별 수련회와 아웃리치가 그것이다. 
첫째, 예배학교이다. 예배학교는 온누리 아이 스쿨(iScool)13 에 등재되어 있는 양육 
과정의 하나로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반드시 수료하도록 권면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예배를 주제로 한 양육 과정은 예배학교, Heart of Worship, 여성 예배찬양학교 세 
가지이다. Heart of Worship은 대학청년사역에서 진행하는 예배학교이며 여성 예배 찬양 
학교는 여성사역에서 진행하는 예배학교로서 모두 예배학교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이다. 
예배학교는 4주간의 과정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 예배의 방법, 예전과 성례, 삶의 
예배를 다루고 있으며 매일 큐티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의미를 실제 자기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예배학교는 원래 예배와 
찬양을 함께 다루었으나 2017년부터 예배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18년에 찬양을 다루는 찬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둘째, 예배 사역자 양육이다. 예배 사역자 양육은 온누리교회의 학기제에 맞춰 
6개월마다 진행된다. 온누리교회에서는 공동체 성인 성도들을 위한 양육 과정을 학기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3월(1학기)과 9월(2학기)에 개강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방학한다. 
예배 사역자 양육은 매 학기의 첫 달 4주간을 활용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 
                                                     
13  온누리 아이 스쿨(iSchool)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이 스쿨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ischool.ionnuri.org/ischool/servlet/Content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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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것이다. 매 학기 주제는 예배 교역자 포럼14에서 선정하는데 6개월 전부터 포럼 
멤버 중에서 발제자를 세워 교제를 준비시키고 수차례의 예배 포럼을 통해 매주 1회씩 총 
4주 분량으로 훈련할 수 있는 소그룹 교제를 제작한다. 이 훈련은 2016년 2학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천국의 예배(계 4장, 2016년 2학기), 경외하는 예배자(삼상 6장, 
2017년 1학기), 성막 예배(2017년 2학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각 사역팀 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배 교역자들의 주제 강의, 소그룹 나눔, 기도회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음악 워크샵이다. 음악 워크샵은 각 사역팀별로 음악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훈련이다. 모든 예배 사역팀들은 매주 섬기는 예배를 위해 기본적인 음악 
연습을 하고 있다. 음악 워크샵은 매주 연습과는 별개로 단기간에 음악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는 집중 훈련이다. 성가대의 경우 강사를 초대하여 합창, 발성, 화성 등의 단회성 
세미나를 실시한다. 보컬팀은 팀별로 보컬 트레이너를 통해 집중 레슨을 진행한다. 
서빙고와 양재에 각각 1명씩 세워져 있는 보컬 트레이너는 교회의 유급 사역자이며 각 
보컬팀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4주 내외의 레슨을 지도하고 있다. 음악 워크샵은 종종 
음악회, 콘서트,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넷째, 컨퍼런스이다. 국내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 사역자들은 1년에 한 차례 
원스피릿(One Spirit) 이라는 이름의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하나의 예배 
영성을 갖는 것이다. 컨퍼런스는 성가대와 챔버를 위한 컨퍼런스와 밴드와 보컬을 위한 
컨퍼런스로 나눠서 진행된다. 성가대와 챔버를 위한 컨퍼런스는 인원 관계상 200여명의 
리더십들만 참석한다. 매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온누리교회의 선교센타인 Acts 29 
비전 빌리지15에서 진행한다.  밴드와 보컬을 위한 컨퍼런스는 전체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매년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700여명의 밴드, 보컬 사역자들이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컨퍼런스의 순서는 두 개의 컨퍼런스가 
                                                     
14  온누리교회 예배 전임 교역자 12명으로 구성된 포럼이며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의 상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경적 예배에 대한 
연구와 나눔을 목표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15 http://www.visionvillage.org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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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하다. 찬양, 교제, 특순, 주제 설교, 기도회, 소개 및 축복, 격려 및 시상, 성찬식 
등의 순서로 하루 동안 진행되며 주제 설교 시간에는 해당 학기의 예배 사역자 양육을 
주제로 설교한다. 
마지막으로, 팀별 수련회와 아웃리치이다. 원스피릿 컨퍼런스가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수련회와 아웃리치는 각 사역팀별로 기획되어 진행된다. 수련회는 
주로 1박 2일 동안 열리며 예배, 특강, 기도회, 교제, 연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아웃리치는 국내 및 해외로 1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 떠나는데 지역교회 섬김, 마을 봉사, 
전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예배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한 과제 
앞서 본 연구자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가 감당해야할 세 가지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예배의 선봉대, 영광의 운반자, 예배의 본을 보여주며 음악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그것이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 사역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주어진다. 
첫째, 승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예배의 선봉대 역할은 가장 앞에 서서 원수를 
물리치며 예배의 문을 여는(하용조 2007:172) 영적 전사의 역할이다(엡 6:10-18).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는 예배 사역자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뒤따르는 성도들의 예배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승리는 예배 사역자가 강단에 서는 
순간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삶에서 사단에게 패배하고 있다면 절대로 예배의 
선봉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 사역자는 일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막 9:28-29, 우리말성경)”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배사역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살전 5:16-18)을 
통해 이기는 자(계 2:7; 2:11; 2:17; 2:26; 3:5; 3:12; 3:21)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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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한다. 영광의 운반자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예배 사역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로 알려져 있는 17세기의 수도사 
니콜라스 헤르만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Kavanaugh 2003:244).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예배 
사역자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이러한 예배 사역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 4장 6절에 의하면 네 생물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이며 
그들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를 관통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제자원 129권 2006:340). 네 생물은 이미 천국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시 73:28)을 더욱 사모한다. 그들은 “세라핌”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사야는 네 생물을 
“세라핌16”(사 6:2)으로 표현하였는데 “세라핌”은 히브리어 “사라프(태운다, 탄다)”에서 
나온 것이다(제자원 56권 2006:356). 네 생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자들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알아야 한다. 성도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내 방식과 내 스타일의 예배를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공인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즉사하였고(레 10:1-2)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음으로 
인해 왕위를 박탈당하였으며(삼상 13:8-14) 웃사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다(삼하 6:6-7). 성경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MacArthur 2013:24). 앞서 설명하였이 온누리교회 예배의 핵심 가치 중 
                                                     
16 한글 성경은 “스랍”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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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알아야 한다. 
넷째,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한 과제는 대부분 훈련에 대한 것이다. 예배 사역자 모집이나 배치, 
조직의 운영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사역자가 
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기존 예배 사역자들의 양육과 성장은 더딘 편이다. 개성이 
뚜렷한 예배 사역자들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하며 섬김을 
주기 보다 받는데 익숙하다.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며 훈련보다는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자원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 가고 비교하며 보상을 요구한다. 이기주의, 관계 
문제, 권력 문제, 이성 문제, 금전 문제 등 나열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찬양사역팀 명칭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온누리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찬양사역팀 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가대가 각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채택한 표현이다. 그러나 찬양사역팀이라는 
표현은 본래 성가대에만 해당하는 표현이 아닌 밴드, 보컬, 챔버, 성가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2010년판 예배 찬양 매뉴얼에도 그렇게 명시 되어 있고(온누리교회 
2010:76) 성가대는 성가 사역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2010:94). 그러나, 몇 년 후 찬양 
사역팀 이라는 명칭은 성가대만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그 이유는 “성가대 = 찬양 
사역팀” 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성가대의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챔버팀, 밴드팀, 
보컬팀이 견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성가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도하는 예배의 선봉대 역할,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의 운반자 역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과 
음악으로 섬기는 역할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며 
실제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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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 9:25-27) 
바울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옛 사람으로 되돌아가려는 정욕에 맞서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씀은 만약 예배 사역자들이 말씀, 기도, 
찬양, 음악 연습 등과 같은 훈련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사역자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악기 연습이나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그런 과정 없이 무대에 서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 사역자가 자신을 기꺼이 훈련하는 것만큼 사용하신다(Kraeuter 
1995:39).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예배 사역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다음 세대 예배 사역자 발굴 및 양성이 시급하다. 이제 
온누리교회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였다. 30년 전에 예배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하였던 
30대가 60대가 되었다. 자연히 오래된 사역팀일수록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젊은 
예배 사역자들의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온누리교회 출신 예배 인도자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온누리교회에서 성장한 예배 
사역자들이 많아서 예배 파트 교역자를 선발할 때 온누리교회 출신 예배 사역자를 
교역자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차세대 부서와 대학청년 부서에서 예배 
사역자로 성장한 온누리교회 출신 예배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서 예배 파트 교역자를 
선발할 때 대부분 외부 교회 출신 교역자를 선발하고 있다. 다음 세대 예배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은 온누리교회 예배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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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매뉴얼 소개와 개정을 위한 제안 
매뉴얼 소개 
안덕원은 2017년 12월 <목회와신학>에 온누리교회 예배 탐방기를 기고하면서 
온누리교회 예배 찬양 매뉴얼에 대해 어떤 예배 안내서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광범위한 결과문이라고 설명하였다(안덕원 2017:123). 온누리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예배 매뉴얼을 만들어 왔다. 예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교회의 심장과 같은 예배가 서빙고 성전에서뿐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온누리교회에서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바랐던 하용조 목사의 열정 때문이었다. 
온누리교회는 이 매뉴얼을 통해 예배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과 훈련의 실제를 제공해 왔다. 
최초의 예배 매뉴얼은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점차 책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4월 1일에 초판이, 2008년 6월 28일에 
개정판이, 2010년 7월 1일에 재개정판이 나왔다. 
2010년판 매뉴얼은 총 13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2부는 찬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1부에는 온누리교회의 예배론, 예배 현황, 
예배 진행, 예배 섬김에 대해 나와 있고, 2부에는 찬양사역팀 전반, 성가사역팀 운영, 
밴드팀과 보컬팀의 실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배 사역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 2부의 1장에서는 찬양사역팀의 본질과 역할, 
찬양사역자의 관계, 준비, 선발, 연주, 실제, 아웃리치와 수련회, 복장 등 찬양사역에 대한 
전반을 다루고 있다. 2장에는 성가사역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나온다. 3장은 밴드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밴드팀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의 역할과 소리 선택 등을 각각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밴드 앙상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장은 보컬팀에 대한 내용이다. 보컬의 구성, 마이크 사용법, 정체성, 
발성법, 표현 등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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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누리교회 예배 매뉴얼17 
매뉴얼 개정을 위한 제안 
2010년판 매뉴얼이 나온 이후 아직까지는 개정된 예배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담임 목사가 바뀌었고 여러가지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새로운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에서는 매뉴얼 개정을 결정하였고 
2018년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본 단락에서는 매뉴얼 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이 제안은 예배 사역자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한정할 것이다. 
첫째, 변화를 반영하고 바로 잡으라. 2010년 이후 7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도 하였고 기존의 조직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용어와 개념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 변화된 내용들을 새로운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찬양사역팀과 성가대 
                                                     
17 오른쪽에서부터 2006년판, 2008년판, 2010년판이다. 이외에도 2013년에 나온 8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이 있는데 이 책은 2010년판의 축약판으로서 내용상 달라진 점고 기존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하였다. 2010년판 매뉴얼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onnuriworship.org/bbs/board.php?bo_table=B61&wr_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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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대한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동일한 역할에 대해 사역팀들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각 사역팀의 리더십 모임을 운영위원회, 총무단 회의, 
임원 회의 등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배 
사역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부분 훈련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매뉴얼에는 음악적 
실제를 다룬 내용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훈련을 위한 지침은 많지 않다. 
새로운 매뉴얼은 예배 사역자들이 더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며 잘 정비된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챔버에 대한 내용을 넣어라. 현재 매뉴얼에 성가대, 밴드, 보컬에 대한 내용은 
각각 한 장씩(chapter) 서술되어 있으나 챔버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다. 
넷째, 일관된 서술 방식을 활용하라. 현 매뉴얼의 음악 실기 부분은 각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전개 방식과 문체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보기에도 불편함이 있다. 
다섯째, 작업 과정에 많은 리더들을 참여시키라. 가능한 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의견을 들을 때 더 정확하고 친절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54 
제 4 장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매뉴얼 갱신의 방향
이번 장의 목표는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매뉴얼 갱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시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야할 필요성과 이유를 나열하려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매뉴얼의 개정을 위한 성경적, 역사적 원리를 살펴보고 실제로 매뉴얼을 개정하는 과정을 
제안할 것이다. 그 이후 새로운 매뉴얼에 담길 변화 내용을 근거와 함께 제안하고 현재 
매뉴얼과 새로운 매뉴얼을 비교하려고 한다. 
현재 매뉴얼 분석 
3장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판 매뉴얼은 제1부에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제2부에서 
찬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에서 예배 사역자와 관련된 부분은 1장 온누리교회 
예배론(11-21 페이지)과 3장에 나오는 예배 진행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곳에는 
찬양인도자, 성가대, 챔버팀, 밴드팀, 보컬팀이 예배 진행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온누리교회 2010:34-35). 
온누리교회 찬양을 다루고 있는 제2부는 예배 사역자를 위한 실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제2부는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찬양 사역팀, 2장은 성가 사역팀, 
3장은 밴드팀, 4장은 보컬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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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찬양 사역팀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 사역팀은 성가대가 아닌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팀 곧 
성가 사역팀, 챔버팀, 밴드팀, 보컬팀을 의미한다. 1  1장은 찬양을 섬기는 예배 사역자 
전체에게 해당하는 공통 부분이다. 
첫 번째로 찬양 사역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온다. 찬양 사역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예배를 섬길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찬양 사역팀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팀으로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연합의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다(온누리교회 2010:76). 두 번째로 
찬양 사역팀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찬양 사역팀의 역할은 예배를 이끄는 선봉대,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 사역자,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제자이다(2010:76-77). 세 
번째로 찬양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할 네 가지 준비에 대해 설명한다. 찬양 
사역자는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며, 보좌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삶 속에서 예배를 지속해야 하며, 음악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2010:77-78). 
네 번째로 팀으로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찬양 사역팀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공유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야 하고, 평생의 동역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2010:79-80). 
다섯 번째로 예배 사역자가 사역할 때 가지게 되는 네 가지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인도자와의 관계, 다른 예배 사역자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에 대해 
다룬다(2010:80-82). 여섯 번째는 예배 사역자의 선발에 대해 이야기 한다. 기본 자격, 수시 
모집과 정기 모집, 오디션, 면접, 수습기간 및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일곱 
번째는 찬양 사역팀의 연주에 대해 세 가지 설명을 한다. 찬양 사역팀의 연주는 테크닉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닌 
음악적으로도 공교한(skillfully) 연주가 되어야 하고(시 33:3), 연주자 자신들만의 색깔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연주이어야 한다(2010:84-85). 여덟 번째로 
예배 사역자들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단 위에 섰을 때 시선 처리와 마음 가짐을 
                                                     
1 찬양 사역팀 명칭에 대한 이슈 문제는 58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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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과 리허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찬양하는 동안 예배 인도자와 
수신호로 소통하는 방법, 팀웍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 그 외에 몇 가지 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2010:85-88). 아홉 번째는 아웃리치와 수련회에 대해 설명한다(2010:88). 열 번째로는 
예배 사역자의 복장에 대해 이야기 한다. 상의는 무늬없는 단색으로 입어야 하고, 칼라가 
없는 티셔츠나 노출이 있는 옷은 불가하며, 스커트의 경우 무릎을 덮는 길이어야 하는 등 
의상과 신발,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복장에 대한 지침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2010:88-91). 
2장 성가 사역팀 
2장에는 성가 사역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성가 사역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성가 사역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성가 사역팀은 
성가사, 운영위원회, 임원진, 멤버로 구성된다. 성가사는 음악을 이끄는 지휘자이며 성가 
사역팀의 영성과 음악을 책임지며 이끄는 리더이다. 운영위원회는 성가 사역팀의 주요 
문제 및 임원 선발에 대해 결정하는 리더십으로서 교역자, 성가사, 임원진으로 구성된다.2 
임원진은 팀장, 총무, 회계, 파트장 및 부파트장으로 구성되어 성가 사역팀의 실무를 
맡는다. 멤버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이루어지며 각 성가 사역팀별 특성에 따라 
봉사부, 새가족부, 친교부, 미디어부, 중보팀 등이 구성되어 있다(온누리교회 2010:92-94). 
두 번째로 성가사역팀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가사는 영적 인도자와 
음악적 인도자로서 성가대원들을 케어해야 하며 성가대원들의 영적, 음악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실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반주자, 팀장, 총무, 파트장의 역할, 선발, 
임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0:95-97). 
3장 밴드팀 
3장은 밴드팀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능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로 메인 
건반에 대해 설명한다. 메인 건반의 역할, 건반 연주의 실제, 예배에서 건반 연주를 어떻게 
                                                     
2 현재는 성가 사역팀 내에 운영위원회가 없고 리더십 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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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지에 대한 실례들, 참고 음악, 주의 사항,  신디사이저 소리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온누리교회 2010:98-103). 둘째 세컨드 건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컨드 
건반은 밴드 전체에 컬러를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 스트링 사운드(string sound), 
오르간 사운드(organ sound), 신스 리드 사운드(synth lead sound), 브라스 사운드(brass 
sound)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0:103-105). 세 번째로는 일렉 
기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스웰(swell), 아르페지오(arpeggio), 팜 뮤트(palm mute), 
오블리가토(obbligato), 파워 코드 백킹(power chord backing)과 같은 연주법에 대한 소개와 
다른 악기와의 앙상블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2010:106-108). 
네 번째는 베이스 기타이다. 베이스 기타의 역할, 주법, 리듬, 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원활한 연주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2010:108-112). 다섯 번째로 드럼에 대해 설명한다. 
드럼의 역할, 드럼 연주의 기초, 멜로디를 고려하는 연주, 밸런스 조절, 드럼 예배 연주자의 
자세에 대해 다루고 있다(2010:112-116). 마지막으로 밴드 앙상블에 대해 설명한다. 밴드의 
구성, 악기들의 개성이 잘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공간 배분(spacing), 음악적 주인공, 즉흥 
경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2010:117-119). 
4장 보컬팀 
4장은 보컬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 번째 보컬의 일반적 정의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온누리교회 2010:120-122). 두 번째로 마이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보컬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중요하다(2010:122-123). 세 번째 보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보컬은 
예배자인 동시에 사역자이며, 예배 인도자와 함께 인도하는 자이고, 가사, 발음, 음정, 박자, 
리듬, 화성을 통해 탁월한 사운드로 예배를 섬기는 자이다(2010:123-124). 네 번째 예배 
보컬을 위한 발성을 다루고 있다. 좋은 발성에 대한 안내, 공명, 발성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2010:124-125. 다섯 번째 예배 보컬의 실제를 다루고 있는데 음악 장르에 
대한 이해, 곡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른 발성과 표현, 말하듯이 노래하는 법,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소리 내기, 들으면서 노래하기, 화음, 진정성 표현하기에 대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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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10:126-130). 여섯 번째 즉흥 경배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말씀 선포, 방언, 침묵, 새로운 노래 등으로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의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2010:130-132). 
현재 매뉴얼은 예배 사역자들이 실제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예배를 위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가져야 하는지, 팀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예배 
사역자들이 복장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매우 실제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책자로 공유되어 전 세계 
40여 곳에 있는 온누리교회 예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큰 장점이다. 다만,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기에 크기와 형편이 제 각각 
다른 교회에서 이 내용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는 예배 사역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기에 예배 사역자를 선발할 때 까다로운 선발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지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 매뉴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때 성경적 예배의 핵심을 타협하지 않되 여러 교회의 
예배 담당자들과 대화와 조율의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매뉴얼 개정에 대한 고찰 
현재 매뉴얼의 적실성 
현재 온누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2010년판 매뉴얼은 하용조 목사가 소천하기 
1년전에 만들어졌다. 1대 담임인 하용조 목사 시대의 온누리교회 예배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에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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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누리교회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확고히 담고 있다. 공진수3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10여년전 온누리교회 예배의 단면을 소개하고 있다. 
2007년 신년, 온누리교회는 22년 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생생한 예배 
체험을 했다. “신년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바로 그것이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기도회에는 새벽 3시부터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본당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철야를 하며 기다린 교인도 있었다. 2,500명을 
수용하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 본당에는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이미 
보조의자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새벽예배의 광경을 보고 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진수 2008:14-15) 
하용조 목사는 참된 예배를 가늠하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하용조 2007). 주님을 향한 희생의 정도는 예배의 
본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인데 수천명의 사람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야기4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본질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당시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배 체험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었고 특별히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러브소나타”5이다(공진수 2008:12).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열방으로까지 이어져 
“러브소나타”라는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현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6는 이러한 
체험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표현으로서 현재 매뉴얼은 온누리교회의 예배 
본질과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시대가 바뀌었고 예배 섬김의 방법 
                                                     
3 공진수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목양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10여년간 사역하였다. 목회 상담학 전공자 이지만 온누리교회에서 경험했던 예배의 감동을 담아 
“예배드림(서울: 두란노, 2008)” 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4 당시 서빙고 성전에만 1만 여명의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 교회 인근에 살았던 
필자의 경우 매일 새벽 3시에 걸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로 가는 길목에는 성도들이 가득하였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 어르신도, 젊은 사람도 모두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서둘러 갔으며 교회 로비에 들어설 때부터 감격이 넘쳐났다. 
5 18페이지의 20번 각주를 참조하라. 
6 16페이지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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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일부 변화된 내용들이 있지만 온누리교회 예배의 본질과 정신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0년판 매뉴얼은 현재에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사역을 위한 규정 및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매뉴얼에는 예배 
사역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멤버를 선발하고 팀웍을 형성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역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찬양 중에 예배 인도자와 밴드팀 사역자들이 주고 받는 수신호를 들 수 있다. 
찬양이 한창 진행중일 때 강단 중앙에 있는 예배 인도자와 강단 우측 끝에 위치해 있는 
밴드팀 멤버들은 큰 소리로 인해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수신호7인데  이러한 수신호는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기본적 음악 원리와 기술(skill)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음악을 
연주하는 기본적인 방법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밴드와 보컬의 실제 연주를 위한 코드, 비트, 
스케일과 같은 기초적 음악 서술은 현재 매뉴얼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에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개정의 필요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판 매뉴얼은 몇 가지 개정의 필요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실제 섬김에 있어서 바뀐 내용들이 있다. 2010년판 매뉴얼의 내용 중 현재 
바뀐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예배 사역자 선발을 위한 기본 자격에 “공동체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가되었다.8 예배 사역자 정기 모집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던 것을 
현재는 1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수시 모집을 강조하고 있다. 9  성가대 조직에서 
                                                     
7 예를 들어, 인도자가 주먹을 쥐면 지금 하고 있는 곡을 끝낸다는 신호이며, 인도자가 엄지 
손가락을 위쪽으로 올리면 한 키를 올려서 연주하라는 신호이다. 
8 예배 사역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인데 이단에 속한 자 등 부적합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9 예배 사역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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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리더십 회의가 생겼으며, 각 성가대별 담당 장로가 세워졌다.10 
찬양 사역팀 명칭은 의미가 바뀌었지만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 성찬식 찬양 시 보컬팀과 
밴드팀이 모두 함께 섬겼으나 현재는 집례 목사, 예배 인도자, 오르간만이 찬양을 섬기고 
있다. 예배 중 합심 기도 시간에 밴드 전체가 함께 연주하였으나 현재는 건반 2명만 
연주하고 있다.11 
둘째, 추가 내용들이 있다. 2010년판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추가되어야할 내용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대표기도 시 다음 
순서의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도 자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12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모르는 찬양 곡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새로운 곡의 비율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 주일 예배의 첫 번째 
찬양곡은 예배의 대상이신 성 삼위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곡(doxology)으로 
선곡 한다. 13  예배 인도자는 대표기도 시작 전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사용하는 
마이크의 높이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셋째,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시대는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집단체제로부터 개성이 존중되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사회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갈수록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10 성가대 담당 장로의 역할은 성가사를 도와 성가사역팀의 리더십으로 섬기며, 멤버들을 
케어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회비 등 성가사역팀 내 재정에 대한 회계 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11 합심 기도 시간에 건반 2명만 연주하도록 한 것은 악기 소리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 보다 
더 크지 않도록 함으로서 성도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12  주일 예배의 경우 대표기도 다음 순서가 성가대의 찬양인데 대표기도를 하는 동안 
성가대원 혹은 무대 스텝이 마이크나 악기를 세팅한다든지 대형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기도 자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 순서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지침이다. 이러한 지침의 배경에는 존 스토트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존 스토트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DMZ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며 시끄럽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는 대표 기도 시간에는 모두가 기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 이재훈 목사가 필자에게 
직접 해준 것이다. 
13  오르간이나 챔버의 전주가 아닌 회중 찬양때 드리는 찬양곡을 의미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지침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예배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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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전통이나 권위 체제에 자신의 신앙을 맡기기를 주저하는 세대이다. 14  이러한 
시대에 매뉴얼에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적 지침을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목사의 삶과 
설교에 즐거움과 진지함이 함께 엮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목사는 섬김을 통해 
사람들에게 순종의 짐을 지우되 그 짐을 감당할 기쁨의 힘을 같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2012:76). 파이퍼의 주장은 목사의 설교에 대한 것이지만 순종의 짐을 지우되 그 
짐을 감당할 기쁨의 힘을 같이 주어야 한다는 원리는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그림의 사용(만화, 사진, 도표 등), 격려와 힘을 
불러 일으키는 성경 구절 삽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풍성한 사례 첨부, 깔끔하고 보기 
좋은 디자인과 편집 등과 같은 따뜻한 소통을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도덕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인 헌신을 위한 
헌신서약서가 필요하다. 15  10년전만 해도 예배 사역자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음란 영상을 보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연습에 참여하고 복장 규정을 지키는 것 등은 모두 당연히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기주의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시대이다. 사역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희생과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려 하고,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일 하기에만 바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예배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본 연구자는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사람, 사역팀 내에서 금전 거래를 하는 사람, 자기만의 
멋을 중요시한 채 팀 전체의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팀 멤버와 합당치 않은 이성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음란 영상을 보는 사람,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해야 할 예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14  2018년 2월 19일 성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열렸던 온누리 교역자 수련회에서 유해룡 
교수가 했던 강의 내용에서 인용하였다. 
15 제5장에서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본 
논문의 부록으로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의 표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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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예배 사역자들에게 거룩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도덕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예배 사역자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위한 헌신서약서도 매뉴얼에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배 사역자들이 죄와 타협(히 12:4)하지 않고 거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며 지속적인 성장(엡 4:13-16)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매년 
진행되는 원스피릿 컨퍼런스에서 헌신 서약을 하는 순서를 가짐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헌신 서약서에는 매뉴얼에 나오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 핵심 가치, 양육 체계, 도덕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6 
다섯째, 예배학교 수료에 대한 규정이 매뉴얼에 명시될 것을 제안한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라고 선언한다. 성경은 제사장이 되는 자격 곧, 예배 사역자의 자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배 사역자가 될 수 없으며 성경적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망하는 예배이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기능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17 말씀에 나와 있듯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 가르치는 예배학교18가 있다. 예배학교는 필자가 제3장에서 제시한 
예배 사역자의 사역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배 
교역자들이 예배 사역자들의 예배학교 수료를 열심히 권면하고 있지만 매뉴얼에는 
                                                     
16 예배 사역자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로 
평가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가라는 말은 한국 교회 안에서 거부감이 크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헌신 서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진다.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18 53페이지의 예배학교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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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학교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나오지 않는다. 매뉴얼에 예배학교 및 향후 개설될 
찬양학교의 수료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매뉴얼 개정의 원리와 과정 
2018년판 매뉴얼 개정의 원리 
이번 단락에서는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 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역사적 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 가지 원리를 제안해 본다. 
첫째, 시간의 사용과 반복이 중요한 원리이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가 지속해서 예배 매뉴얼을 제작하고 더 나은 
매뉴얼의 개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예배 사역자들의 양육과 성장에 있어서 
매뉴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가 혹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나타내준다고 하였다(2017:70). 성경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사 43:21).19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는가? 예배 사역자는 예배의 선봉대와 영광의 운반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소명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배 사역자는 반드시 자신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시간의 중심성은 기독교 예배에 잘 반영되어왔으며 교회는 요일, 주간, 
연간, 평생이라는 리듬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예배에서 사용하였다(2017:68). 예배 
사역자의 양육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예배 사역자를 위한 훈련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매일, 매주, 매년과 같은 시간의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어야 한다. 
                                                     
19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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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경 자체가 최상위 기준이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지라도 성경 보다 앞설 수는 없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 사역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행 15:16). 그는 그가 재임하였던 36년 동안, 일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섬겼던 예배 사역자이다(Tenny 2003:32).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시 19:7-10, 14).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보라.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시 19:7-10)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이 구절들에 따르면, 다윗이 영혼의 소성을 경험하게 된 것, 지혜롭게 된 것, 마음이 
기쁘게 된 것, 눈이 밝아진 것은 모두 말씀 때문이다. 다윗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여 
자신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는 훈련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사역자로 성장할 수 만든 유일한 비결이다. 다윗 신앙의 본질은 
말씀 사랑에 있으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의 핵심은 다름 아닌 성경 사랑을 
회복하는데 있다(지용훈 2017:8). 이재훈은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전통이 
정통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이재훈 2017:119). 예배 사역자 양육의 정통과 
최상위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잘못된 전통이 성경의 가르침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사역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을 사모해야 한다(시 1:2). 
셋째, 온누리교회 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종훈의 지적처럼 역사적으로 
성경적 예배의 실천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예배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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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다르게 나타났다(주종훈 2015:11). 하나님은 한 분 이시며 성경도 하나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표현하는 스타일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성경을 아는 만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지만, 성경의 예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체리(Cherry)는 예배에서 스타일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주어진 
배경에서 예전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2015:415).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할 
때 이러한 스타일의 고려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는 분명 온누리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와 표현 양식을 사용해 왔는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 순서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동시대에 맞는 문화적 적실성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고민을 해왔으며 현재의 
고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찰이 담겨야 한다. 
2018년판 매뉴얼 개정의 과정 
이번 단락에서는 새로운 매뉴얼을 개정하는 실제 과정을 제안하려 한다. 모두 다섯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디어 모집 단계이다. 서빙고와 양재의 모든 예배 사역자를 대상으로 예배 
사역자의 양육과 매뉴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다. 예배 교역자 포럼,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 성가사 모임, 각 사역팀별 리더십 모임 등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모아진 
아이디디어는 앞으로 구성될 개정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 반영하게 한다. 
둘째, 기존 내용 검토 단계이다. 현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 혹은 추가가 필요한 
내용 가운데 혼란이 있는 내용들을 바로 잡고 규정 및 지침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예배 교역자 포럼과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은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셋째, 개정위원회 구성 및 작성 단계이다. 개정위원의 선정과 구성은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2010년판 매뉴얼의 경우 교역자 1명, 평신도 2명, 
밴드 사역자 5명, 보컬 사역자 1명으로 구성된바 있다. 2018년판 매뉴얼의 경우 교역자 
3명(전임 2명, 파트 1명), 평신도 2명, 성가사 1명, 밴드 사역자 5명, 보컬 사역자 1명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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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타당하다. 교역자의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이유는 성경적 예배에 대한 
내용을 더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며 성가대와 챔버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가사를 새롭게 개정위원에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개정 위원들은 매뉴얼 개정의 방향 따라 초안을 작성하고 계속적인 개정위원회 모임을 
통해 내용, 서술 방식 등을 다듬고 수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 
넷째, 심의 단계이다. 개정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의 내용을 예배 교역자 포럼과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예배 교역자 포럼과 예배 사역 
본부 운영위원회는 온누리교회 예배 본부의 리더십 그룹이다. 이 단계의 과정을 통해 
리더십들은 초안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며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문화를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디자인 및 인쇄 단계이다. 매뉴얼의 내용에 적합한 그림을 집어 넣고 글씨 
폰트, 표지 디자인 등을 선정하여 실제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표 8> 
 
매뉴얼 개정 과정 
아이디어 모집 기존 내용 검토
개정위원회
 구성 및 작성
심의 디자인 및 인쇄-> -> -> ->
 
새로운 매뉴얼의 변화 내용과 근거 
이번 단락에서는 2018년판 매뉴얼에서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되어야 할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변화 내용을 제안하고 왜 그러한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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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내용 제안과 근거 
1장은 예배 사역자 전체에게 해당하는 공통부분이다. 기존 매뉴얼에서는 이 부분의 
타이틀을 찬양 사역팀이라고 하였으나 예배 사역자의 의미 안에 모든 찬양 사역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있기에 예배 사역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예배 
사역자의 역할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기존의 내용은 예배의 선봉대, 사역자, 제자인데 
이 중 제자는 예배 사역자의 역할이라기 보다 예배 사역자의 책임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예배 사역자의 역할을 예배의 선봉대, 영광의 운반자,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것과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20  예배 사역자 선발 
자격과 정기 모집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21 
2장에서 바뀌어야 할 내용은 성가대 조직에서 담당 장로가 세워짐, 성가대 
운영위원회라는 명칭 대신 리더십 모임으로 대체, 팀장의 역할에서 대표라는 표현을 실무 
담당자로 수정한 것이다. 이 내용들은 모두 2017년도에 예배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다. 이외에 추가해야할 내용은 대표기도 시 다음 순서의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침이다.22  3장 챔버 사역팀은 새롭게 작성되어야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매뉴얼 개정 위원으로 선정될 성가사가 성가대에 대한 기존 내용을 참조하고 
챔버팀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챔버 사역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4장과 5장은 밴드팀과 보컬팀의 음악적 기술(skill)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매뉴얼에서 이 부분은 악기별로 서술한 사람이 모두 다르고 각자의 서술 방식이 달라 
전체적인 통일성을 느끼기가 어려웠다. 새롭게 선정될 개정위원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서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성찬식 찬양 섬김과 합심 기도시 연주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다.23 
6장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이다. 앞서 본 연구자는 예배 사역자들이 
더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비된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가 필요함을 
                                                     
20 47-50페이지를 참조하라. 
21 51페이지를 참조하라. 
22 72페이지의 58번 각주를 참조하라. 
23 72페이지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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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는데24 2018년판 매뉴얼에 이 내용이 추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본 논문의 
제5장에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예정이다. 
현재 매뉴얼과 새로운 매뉴얼의 비교 
이번 단락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변화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려 한다. 2010년판 
매뉴얼의 내용 중 2018년판 매뉴얼에서 새로 바뀌거나 추가되어야할 내용들을 표로 만든 
것이다. <표9> 새로운 매뉴얼의 전체 개요 변화는 매뉴얼의 내용 중 주요한 변화를 정리한 
것이며 <표10> 예배 사역자의 실제 섬김 내용 변화은 예배 사역자들의 실제 사역에 대한 
지침 중 변화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9> 
 
새로운 매뉴얼의 전체 개요 변화 
항목 2010년판 2018년판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 무 유 
훈련 지침 제시 훈련 내용 전달 
훈련 내용 및 
실천을 위한 방법 전달 
그림의 활용 거의 없음 적극 활용 
현장 사례 유 유 
도덕적 가이드라인 무 유 
헌신 서약서 무 유 
예배학교 수료 규정 자율 필수 
아이디어 모음 과정 무 유 
                                                     
24 62페이지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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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방식 서술한 사람에 따라 방식 다름 
일관된 서술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통일성 있게 
<표 10> 
 
예배 사역자의 실제 섬김 내용 변화 
항목 2010년판 2018년판 
예배 사역자 선발 기본 
자격 
등록 교인, 세례 교인, 
예배자, 뮤지션, 헌신자 
기존 내용에 “ 담당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  추가 
예배 사역자 정기 모집 1년 2회 1년 1회 
성가대 조직 운영위원회 리더십 회의 
성가대별 담당 장로 유무 무 유 
성찬식 찬양 시 
밴드와 보컬의 참여 
유 무, 오르간만 참여 
예배 중 합심 기도 시 연주 밴드 전체 건반 2명만 참여 
대표기도 시 
예배사역자의 태도 
무 
다음 순서의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도 자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 
주일 예배 선곡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
는 경배와 고백의 메시지
가 담긴 찬양을 주로 선곡 
기존 내용 외에 아래 내용 추가: 
새로운 곡의 비율을 1/3 이하로 함, 
첫 곡은 성 삼위 하나님을 직접 찬양
하며 영광 돌리는 곡으로 선곡 
대표기도 장로 마이크 맞춤 무 
예배 인도자 대표기도 장로의 마이크 
높이를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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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모든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연구자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초 
훈련: 예배학교, 매일 훈련, 매 학기 훈련, 매년 훈련, 심화 훈련: 온누리 아이 스쿨(iScool)이 
그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제4장에서 언급한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 
기초 훈련1: 예배학교 
예배학교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의 첫 단계로서 예배 사역자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예배학교 책자는 예배 1(예배의 의미), 
예배 2(예배의 방법), 공동 예배(예전과 성례), 삶의 예배로 구성되어 있다(온누리교회 
2017:1). 필자는 앞서 예배 사역자들의 과제가 중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2 예배학교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총 4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배학교는 강의, 소그룹 나눔, 기도회, 매일 
과제를 통해 학생들을 훈련한다. 이 중 매일 과제는 첫 시간에 배운 성경에 나타난 예배 
단어 세 가지를 매일 큐티를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조별로 나누는 것이다(2017:3). 
                                                     
1 기초 훈련에 대한 본 연구자의 제안은 예배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2018년 하반기에 
개설될 찬양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밝힌다. 
2 57페이지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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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2017:8). 첫째, “샤하(שָׁח ָׁה, shachah)”이다. “샤하”는 구약성경에 172회나 사용되었고 
본래 뜻은 “절하다, 엎드리다”로서 신약성경에는 “프로스퀴네오(proskuneo)”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2017:8). 하나님께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을 하는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각, 의지, 욕심, 권리 등 나의 모든 것을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2017:10). 학생들은 매일 큐티3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항복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4 둘째, “아바드(עָב ָׁד, abad)”이다. 구약성경에 172회 
사용된 “아바드”의 본래 뜻은 “섬기다”로서 영어 단어 “service”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2017:10-13). 곧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매일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 5 을 훈련하게 된다. 셋째, 
“프로스퀴네오(π ρ ο σ κ υ ν έ ω , proskuneo)”이다. “pros”란 “~에게”라는 전치사 이며, 
“kuneo”란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해준다(2017:14-16). 학생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친밀한 사랑을 나눔으로서 매일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6 
이 외에도 예배학교에서는 예배의 환경, 예배의 방법, 예전, 세례와 성찬, 삶의 
예배의 의미,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각 과마다 필수 암송 구절7을 
선정하여 암송 여부를 확인 하고 있다. 각 과의 내용 앞 부분에는 서론적 질문의 역할을 
하는 “들어가기”가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내용을 정리하는 “되새기기”와 배운 내용들 
가지고 소그룹 별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누기”가 있다. 
                                                     
3 온누리교회에서는 큐티 교재로 두란노에서 발간한 “생명의 삶”을 사용한다. 
4  예를 들어,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 본 연구자의 “샤하”는 “아모스”라는 단어의 뜻처럼 
“짐을 지는 것”” 이었다.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감사함으로 짊어지기로 다짐하였다. 예배학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예배라고 가르친다. 
5 예를 들어,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기, 양보 운전하기, 봉사하기 등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일체의 행위가 예배이다. 
6 예를 들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찬양, 감사, 기도, 예배 참여 등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이 예배이다. 
7 1과 요 4:23~24, 2과 마 4:10, 3과 갈 3:28, 4과 롬 12: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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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배 사역자 가운데 삼분의 일 정도가 예배학교를 수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학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 중에는 성가대와 
챔버의 숫자가 밴드, 보컬의 숫자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중현8은 그동안 모집 방식으로만 진행하였던 예배학교를 각 찬양사역팀 연습시간에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모든 찬양사역팀은 각 팀별로 주중 연습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여 예배학교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찬양사역팀의 주중 연습 시간은 대개 
2~3시간가량 진행되기에 연습 1시간, 예배학교 2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예배학교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예배 사역자들의 예배학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매일 훈련 
두 번째 단계는 매일 훈련이다. 예배의 선봉대 역할과 영광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예배 사역자는 승리하는 훈련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9 이 두 가지 훈련은 결코 일회성 훈련으로 끝낼 수 없다. 승리하는 훈련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훈련은 매일 반복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삶의 습관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예배 사역자 훈련은 반드시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예배 사역자의 매일 훈련으로 세 가지 훈련 곧 아침 큐티, 저녁 중보기도, 매일 성경 읽기를 
제안한다. 
아침 큐티는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다. 바쁜 아침 시간에 말씀 
묵상은 매우 타협하기 쉬운 과제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그룹별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인데 매일 아침에 소그룹 별로 SNS를 활용하여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다. 현재 각 
사역팀에는 10명 이내의 양육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 조직되어 있다.10 소그룹별로 최소 
1명 이상 정해진 순번에 따라 SNS에 큐티를 나누게 되면 소그룹에 속한 사역자들은 종일 
                                                     
8  강중현과의 인터뷰(2017년 1월 3일)에서 발췌하였다. 강중현은 온누리 워십콰이어를 
담당하는 성가사이며 CCM 사역자이다. CCM 찬양팀 “에이멘”에서 활동하였다. 
9 55-57페이지를 참조하라. 
10 아직 소그룹 모임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역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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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품고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되며 말씀으로 격려를 주고 받는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저녁에는 각 사역팀별로 시간을 정해 중보기도를 한다. 직접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담당자를 세워 SNS에 준비한 기도문을 올리면 멤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팀 11이 있는데 이 사역팀의 멤버들은 매일 중보기도 시간이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팀원들 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임혜인12은 예배 사역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서로 
만나고 동역하는 즐거움이라고 주장하였다. 매일 아침 큐티와 매일 저녁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만나고 격려하는 시간은 예배 사역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성경 읽기는 온누리 성경 읽기표13를 활용하여 매일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매일 구약 두 장, 신약 두 장의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고 있다. 온누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다보면 1년 동안 구약 1독, 신약과 시편은 2독을 하게 된다. 
스프롤(Sproul)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려면 그분이 정하신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다(2015:268). 하나님이 정하신대로 예배를 알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성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 사역자는 매일 성경을 읽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성경 읽기표를 모두 채운 멤버에게 팀별로 연말에 시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시상을 통해 더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받을 수 있으며 함께 성경을 읽는 말씀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진행되는 아침 큐티, 저녁 중보기도, 매일 성경 읽기는 사실 예배 
사역자들만을 위한 훈련이 아닌 크리스천 모두에게 해당하는 훈련이다. 그러나, 예배 
사역자들의 매일 훈련이 일반 성도들의 훈련과 구별되는 것은 이 훈련이 공동체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일반 성도들의 큐티, 중보기도, 성경 읽기는 주로 개인의 성장을 
                                                     
11 양재 주일 4부 예배를 섬기는 주기쁨 찬양사역팀이다. 
12 임혜인과의 인터뷰(2018년 2월 14일)에서 발췌하였다. 임혜인은 온누리교회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에서 예배 사역자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간사이다. 
13 23페이지의 온누리 성경 읽기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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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배 사역자들의 매일 훈련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예배 
사역팀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부르심과 비전을 가진 예배 사역자들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 한마음과 한뜻(빌 2:2)을 이루어 연합하는 것은 예배 
사역팀의 정체성 중 하나이다(온누리교회 2010:76). 구약 시대에 예배 사역을 위해 선택된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라는 말의 뜻은 “연합”이다. 예배 사역자들은 매일 훈련을 통해 
연합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매 학기 훈련과 매년 훈련 
기초 훈련과 매일 훈련에 이어 세 번째 단계로서 매 학기 훈련을, 네 번째 단계로서 
매년 훈련을 제안한다. 매 학기 훈련은 학기제에 맞춰 6개월마다 진행되는 훈련으로서 
말씀 훈련(예배 사역자 양육)과 음악 훈련(음악 워크샵)으로 구성된다. 14  매년 훈련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원스피릿 컨퍼런스, 수련회, 아웃리치를 의미한다.15 
매 학기 훈련과 매년 훈련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훈련을 시간적 구분으로 다시 
구성한 것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좋은 지표이다(White 2017:70). 예배 사역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사역자의 부름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 매 학기, 매년 
그리고 평생이라는 시간을 지속적인 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모습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예배 사역자들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시편의 기자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시 5:3)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하였다(시 134:1). 다윗에 의해 예배 사역자로 선발된 레위 사람 아삽과 그 
형제들(대상 16:4)은 “날마다 그 일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대상 16:37) “날마다 그 
일대로”란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을 했다는 의미이다(제자원 33권 2006:422). 이처럼 
                                                     
14 예배 사역자 양육에 대해서는 53페이지를 그리고, 음악 워크샵에 대해서는 54페이지를 
참조하라. 
15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54페이지를 그리고, 수련회와 아웃리치에 대해서는 55페이지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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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예배 사역자들은 시간의 반복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훈련은 포로에서 귀환한 예배 사역자들에게로도 이어졌는데 그들은 성전 
골방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대상 9:33).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 사역자들이 시간의 반복에 따라 지속적인 훈련을 
하였다는 기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례로 성공회 최초의 찬송가를 만들었으며 
6천곡 이상의 찬송곡과 60종 이상의 찬송가집을 만든(이유선 1998:102) 18세기의 예배 
사역자 요한 웨슬리를 들 수 있다. 그는 매일 아침 4-5시와 저녁 9-10시에 
기도하였다(김진두 2006:106). 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하루에 6번 기도와 묵상과 
자기성찰을 통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2006:107). 또한, 그는 “한 책의 사람”으로 
불릴 만큼 일평생 성경을 탐구한 사람이었다(2006:120).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과 저녁 
시간에 성경을 탐구했으며 성령의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였다(2006:121). 특히 그는 공동체적으로(in corporate way)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을 탐구했는데 성경은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2006:121-122).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배 사역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크라우터(David Crowder) 16는 모든 순간이 찬양의 기회이기에 매 순간 선택해야 하며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08:14-15). 이를 위해 그는 렉시오 디비나의 
구성대로 읽기, 묵상, 기도, 적용의 방법으로 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2008:211) 실제 이 
방법에 따라 시편을 묵상한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17  달린 첵(Darlene Zschech) 역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녀는 출퇴근을 할 때마다 수백 번씩 성경 강의 테이프를 
듣는 방법을 소개하였다(2005:190). 
                                                     
16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년 집회 PASSION의 워십리더이며 목사이다. 
http://www.crowdermusic.com/ 을 참조하라. 
17 데이비드 크라우더. 찬양하는 습관. 고양: 예수전도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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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배 사역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을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 매 학기, 매년 그리고 평생이라는 시간을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심화 훈련: 온누리 아이 스쿨(iScool) 
예배 사역자의 양육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온누리 아이 스쿨(iScool) 이다. 온누리 
아이 스쿨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시스템이다. 성도들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온누리교회에 맡겨진 Acts29 비전을 이루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다. 아이 스쿨에는 큐티, 일대일 제자훈련, 바이블 코스, 순장학교, 와이미션를 
비롯하여 성경, 성령, 공동체, 선교, 사회참여를 주제로한 100여 과목의 양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예배학교 역시 온누리 아이 스쿨의 과목 중 하나이다. 온누리 아이 스쿨은 
예배 사역자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심화 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초 훈련, 매일 훈련, 매 학기 훈련, 매년 훈련을 통과한 예배 사역자들은 
온누리 아이 스쿨의 다양한 말씀 양육 과정을 통해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 
단계 내용 특징 
기초 훈련 
예배학교, 
찬양학교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 배움, 
샤하(엎드림), 아바드(섬김), 프
로스퀴네오(사귐)을 통한 예배 
실천, 
필수 암송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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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훈련 
아침 큐티, 
저녁 중보기도, 
성경 읽기 
삶의 시간을 훈련에 사용, 
반복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한 
삶의 습관 형성, 
말씀, 기도, 음악 훈련, 
소그룹 모임과 전체 모임으로 
진행 
매 학기 훈련 
예배 사역자 양육, 
음악 워크샵 
매년 훈련 
원스피릿 컨퍼런스, 
수련회, 
아웃리치 
심화 훈련 온누리 아이 스쿨 
온누리교회 양육 시스템, 
지속적인 성장과 말씀 심화를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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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 
이번 단락에서는 본 연구자가 제4장에서 언급한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의 표본은 
본 논문의 부록으로 제시할 것이다. 
도덕적 가이드라인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를 위한 도덕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물 금지, 성적 관계와 음란물 금지, 유혹 금지, 금전적 거래 금지, 거짓말과 화냄 금지, 
파벌 형성 금지이다. 이 내용들은 모두 각 사역팀에서 발생할 있는 문제들로서 예배 
사역자가 반드시 지녀야할 거룩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다. 성경은 예배 사역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후 3:16).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에 예배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해야한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세상 정욕을 통해 예배 사역자의 삶을 통제함으로서 예배를 무너뜨리려 한다(벧전 
5:8).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지배할만한 세상 정욕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겠고,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18 이러한 도덕적 가이드라인은 예배 사역자들이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지침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예배 사역자를 위한 도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 필자는 2016년 10월 29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원스피릿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우발적으로 “형제님들 중 몇 퍼센트가 
음란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맨 앞 줄에 앉은 한 형제는 90퍼센트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조금 뒷 줄에 앉은 형제는 100퍼센트라고 답하였다. 예상치 못한 
                                                     
18 크레이그 그로쉘(Craig Groeschel)의 설교 “Baggage #2; Overcoming Addiction”에서 
인용하였다. https://open.life.church/items/63159-transcript-doc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그로쉘의 
이 설교는 그말씀 서울: 두란노 2006년 2월호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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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현장에 있었던 300여 명의 형제들에게 거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시 질문하였다. 
“크리스천 형제 중 90퍼센트 이상이 음란 영상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놀랍게도 대부분 형제들이 손을 들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밴드, 보컬 사역자들이 대부분 20-30대이며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참작할지라도 그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수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성전의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교회가 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였다. 도덕적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적 
가이드는 예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기에 향후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신 서약서 
헌신 서약서에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 성경적 예배와 
찬양을 지속적인 공부할 것을 다짐함, 예배 사역자의 역할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 
동역자에 대한 사랑, 권위에 대한 순종, 헌금 생활에 대한 다짐, 찬양 가사 숙지와 연습 및 
리허설 시간에 대한 헌신, 복장 규정에 대한 헌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헌신 서약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열리는 예배 사역자 전체 
컨퍼런스인 원스피릿 컨퍼런스19에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원스피릿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는 성찬식과 합심 기도인데 이 순서에 앞서 헌신 서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성찬식과 합심 기도를 통해 헌신의 내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또한, 매년 원스피릿 컨퍼런스로 모일 때마다 헌신 서약서를 배포해 준다면 예배 
사역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반복적 기억을 통해 헌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9 54페이지의 원스피릿 컨퍼런스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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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이제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하였던 것들의 핵심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요약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예배사역자들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채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상은 현대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사역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예배 사역자들의 양육을 위해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온누리교회 예배 매뉴얼의 갱신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실천에 대해 서술하였다.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맞춤,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이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모두 일곱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각 예배에는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잘 담겨 있다. 
제3장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사역자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 본부는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조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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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통합팀(예배 성례팀, 예배 봉사팀, 예배 진행팀, 미디어팀, 찬양 인도팀, 찬양 사역팀, 
예배 양육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 사역자란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성가대, 챔버팀, 밴드팀, 보컬팀에 속한 찬양 사역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숫자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1,609명이다. 예배 사역자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부여되는데 첫째, 예배의 선봉대 역할 둘째, 영광의 운반자 역할 셋째,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음악으로 섬기는 사역자의 역할이다. 예배 사역자의 선발은 오디션, 면접, 수습 
기간을 통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이들은 예배학교, 예배 사역자 양육, 음악 워크샵, 
컨퍼런스, 팀별 수련회와 아웃리치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본 연구자는 현재 상황에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에게는 다섯 가지 과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은 승리하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 연습,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아는 것, 끊임없는 자기 훈련, 체계적인 
다음 세대 예배 사역자 양성이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예배 사역자의 훈련을 위해 예배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면 변화된 내용을 반영할 것, 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것, 챔버에 대한 내용 
삽입, 일관된 서술 방식 활용, 작업 과정에 많은 리더들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매뉴얼 갱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매뉴얼은 찬양 사역팀, 성가 사역팀, 밴드팀, 보컬팀을 위한 실제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0년에 만들어졌지만 온누리교회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담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역 규정과 음악적 서술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실제 섬김에 있어서 바뀐 내용과 추가 내용이 있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덕적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 그리고 
예배학교 의무 참석에 대한 규정이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에 매뉴얼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필자는 예배 사역자의 양육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 개정의 원리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시간의 사용과 반복을 통한 훈련, 성경 자체가 최상위 기준, 
온누리교회 문화에 대한 고려가 그것이다. 새로운 매뉴얼은 아이디어 모집, 기존 내용 검토, 
개정위원회 구성 및 작성, 심의, 디자인 및 인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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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추가될 주요 내용은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 도덕적 가이드라인, 헌신 서약서 
등이다. 
본 연구자는 제5장에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다섯 가지로 구성된 양육 
체계는 기초 훈련: 예배학교, 매일 훈련, 매 학기 훈련, 매년 훈련,  심화 훈련: 온누리 아이 
스쿨(iScool)이다. 기초 훈련인 예배학교는 샤하(엎드림), 아바드(섬김), 
프로스퀴네오(사귐)의 실천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으로서 총 
4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훈련은 아침 큐티, 저녁 중보기도, 성경 읽기를 
의미하며 매 학기 훈련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말씀 훈련(예배 사역자 양육)과 음악 
훈련(음악 워크샵)을 가리킨다. 매년 훈련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원스피릿 컨퍼런스와 
수련회, 아웃리치를 의미한다. 매일 훈련, 매 학기 훈련, 매년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은 
시간의 사용과 반복을 통한 훈련으로서 이러한 실천의 모습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예배 사역자들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예배 
사역자 양육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온누리 아이 스쿨(iScool) 이다. 온누리 아이 스쿨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양육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예배 사역자들은 아이 스쿨을 통해 100여 
과목이 넘는 양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예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헌신 서약서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필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사역자가 성경적이며 문화에 적합한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를 통해 끊임없이 훈련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제언 
예배의 부흥은 예배 사역자의 성장과 비례한다. 그러므로 예배 사역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예배 
사역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섬기는 자이다. 이 역할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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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했던 것이며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벧전 2:9) 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그러나 예배 사역자가 감당해야할 훈련은 결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감당해야 했다. 웨버(Weber)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중개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였으며(출 
29장), 합당한 의복을 입었고(출 28:40-43; 39:1-31),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엄격한 
삶의 법칙을 요구받았음(레 21:1-22:10)을 강조하였다(Webber, 1988:28). 웨버(Weber)의 
지적처럼 예배 사역자의 양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엄격한 삶의 법칙에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양육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성향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 사역자 양육의 원리를 적실성있게 적용하기 위한 더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사역자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자의 
예배 사역자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온누리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교회적 
상황과 환경이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성경적이며 문화에 적합한 예배 사역자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이 연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 사역자들과 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예배 사역자들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으며 어떠한 양육의 과정을 가졌는지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떠한 예배 사역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시대에 적합한 예배 사역자 양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본 연구자의 예배 사역자 양육에 대한 연구는 예배의 부흥을 위한 지극히 
작은 몸부림에 불과하다. 예배 사역자 양육에 대한 교회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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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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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도덕적 가이드라인
온누리교회는 예배 사역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로로서 예배의 부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도덕적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고후 3:16)인 자신을 더럽히며 예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 담배,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음란물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팀 안에서 물건 판매, 돈을 빌리는 행위 등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에게 고성이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팀내에서 파벌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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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헌신 서약서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다음과 같이 헌신합니다. 
-온누리교회 예배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항상 기억하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며 삶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예배의 선봉대, 영광의 운반자,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배 사역자 양육 체계에 따라 기초 훈련, 매일 훈련, 매 학기 훈련, 매년 훈련, 심화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예배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기준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며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일조를 드리며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숙지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연습 시간과 리허설 시간을 엄수하겠습니다. 
-교회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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